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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입원 환자들의 영양불량상태는 재원일수, 사망률 증가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환자들의 빠른 질병회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적절한 영양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

을 통해 입증 되었다(Kim et. al. 1999; Correia & Waitzberg,

치료식 설명이 저염식을 처방 받은 입원환자의
식사 인지수준, 섭취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on the Cognitive Level, Intake, Satisfaction to Prescribed a
Low-Salt Diet in Hospitalized Patients

최 희 정, 김 은 영, 박 용 순*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Choi, Hee Jung, Kim, Eun-Young, Park, Yongs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on cognitive level, intake,

satisfaction of the low-salt diet intake patients who suffer from low satisfaction and difficulty in ea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10, 2018 to October 25, 2018 in 96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low-salt treatment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in Seoul, Korea. All of subjects participated in both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regarding therapeutic diet and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by

interviewing 1:1 using the same questionnair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atient’s cognitive levels regarding the type of

therapeutic diet (p <0.001), the degree of salt intake (p <0.001), the reason for the therapeutic diet (p <0.01), and the cautions

(p <0.001) were observed in all of patients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Based on the transtheoretical model, the

patients who were in precontemplation or contemplation stage significantly changed to preparation stage (p <0.01)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For the results of the food intake comparison, the intake of the side dish, particularly the

soup, was low.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intake of each foo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But the

intake of the soup and the side dish tended to increase. The most responses for the reason of leaving a meal was ‘salinity not

satisfied’, and ‘sick, or not feeling well’ was followed. Me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p<0.01).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rapeutic diet’s cognitive level and the satisfaction of the mea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extend to all patients in

order to improve the therapeutic diet’s cognitive level and the satisfaction.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ake before and after

the guide were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patients are having a difficulty in practicing the low-salt diet. Future

research and activities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intake of low salt foods by menu development considering patients'

preference and current intake.

Key words : Therapeutic diet guide, Low-salt diet, Cognitive level, Intake, Satisfaction

주제어 : 치료식 설명, 저염식, 인지수준, 섭취량,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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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체 입원환자의 영양불량률은 20~50%정도로 보고되고

있고(Edington et. al. 2000; Bruun et. al. 1999; Waitzberg et. al.

2001) 입원기간 중 영양불량이 더욱 심화됨을 고려할 때 적합한

영양공급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영양관리 업무는 그 중

요성이 매우 크다. 병원식이란 단순한 식사제공의 의미에서 더 나

아가 질병회복을 위한 치료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Yi et.

al. 2009). 실제로 병원식 부적응으로 인한 식사 섭취 부족 환자들

의 경우 장기 입원의 경향이 높았고 식사 거부 기간과 혈청 알부

민,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및 총 임파구수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 오랜 식사 거부는 환자 영양불량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1).

병원식이 영양사에 의해 잘 계획된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가 적정량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환자는 영양불량 상태가 되어 치

료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Kwak et. al. 1992). 그러나 입원환자

의 질병 특성과 증상, 개인 기호 등에 따라 목표량만큼 섭취하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Jung, 1986). 병원식 만족도 연구에 의하

면, 치료식 환자들은 일반식 환자보다 음식의 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Yi et. al. 2009). 잔반량 측정을 통해 실제 섭취 수준을 파

악한 연구에서 치료식(당뇨식, 저염식) 환자가 일반식 환자에 비

해 병원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섭취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식사를

남기는 주된 이유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와 ‘맛이 없어서’였

다(Kim et. al. 2008). 또 다른 병원식 섭취량 조사 연구에서도 치

료식 섭취 환자의 경우 밥, 국, 반찬 모두 제공량의 70%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Kim & Kang, 2011), 저염식 섭취량

만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제공량 대비 에너지(kcal) 섭취율이 특히

여자 환자에게서 40%미만으로 나타나 섭취량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Park et. al. 1993). 결과적으로 일반식 환자에 비해

치료식 환자에서 총 식사의 섭취량 및 식품 별 전량 섭취 비율이

낮고 특히 저염식 환자는 더 낮은 섭취수준을 보여 해당 환자들

이 식욕수준 및 만족도, 식사에 대한 지식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

유로 제공식의 섭취량 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식은 치료적 목적에 의해 섭취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환자

들이 치료식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더 알기를 원하며, 특히 당뇨

병의 경우 식사요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정도

가 운동이나 의료적인 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식 인지

가 매우 중요하다(Mucune, 1962). 치료식 섭취 환자들이 제공 받

은 식사를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인지하게 되면 일반식 섭취 환

자에 비해 제한된 음식을 제공받아도 만족도가 낮지 않으므로 환

자에게 치료식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Maller et. al. 1980). 실제로 입원환자 중 치료식 섭취 환자들만

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공받는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환자들이 인식하는 섭취량을 비교 시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섭취량이 높아 제공되

는 병원식의 종류 및 섭취이유에 대한 설명은 환자들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Kim et. al. 2008).

이와 같이 치료식이 처방된 환자들에게 제공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섭취량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

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최근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으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는 환자에

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

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2015). 이는 병원식 중 특히 치료식에 있어 영양사의

전문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치료식 설명을 수행함으로써 환자가 식사요법의 필요성을 인지

하여 퇴원 후 지속적인 식사요법 실천을 통해 치료 효과 증대시

키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치료식 설명이 환자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식행동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

되고 있는(Mary & Carol, 2001l; Suh et. al. 2009) 범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범이론적 모델은

의도적인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 행동변화가 일회

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

는 것이다. 행동 수정은 일련의 과정인 숙고 전

(precontemplation), 숙고(contemplation), 준비(preparation), 행동

(action) 및 유지(maintenance)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숙고 전 단

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숙고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6개월 이내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는 단

계이다. 준비단계는 향후 30일 이내 행동 변화를 시도할 의사가

있는 단계, 이미 6개월 미만의 행동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면 행동

단계,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유지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 동일한 치료식을 처방 받았더라도 각기 다른 행동변화 단계

에 속해 있을 수 있으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 졌다

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도울 수 있다(American Diebetic

Association, 2011).

그동안 수행된 치료식 관련 연구는 주로 일반식과 비교한 섭취

현황 및 만족도 위주로 조사되었으며 치료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치료식 설명의 직접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

해 치료식 설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 치료식 설명이 식사 인

지 수준, 섭취량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치료식 중 특히 만족도가 낮고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는 저염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치

료식 설명 후 해당 치료식에 대한 인지 수준, 섭취량, 만족도 향

상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고 환자의 행동단계 변화 여부를 파

악하여 추후 치료식 섭취량 증가, 치료식 설명 업무 개선을 위한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8권 pp.3-11 (2018)

치료식 설명이 저염식을 처방 받은 입원환자의 식사 인지수준, 섭취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5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 보

라매병원에 입원 중인 저염식을 처방 받고 1끼 이상 저염식을 섭

취한 20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이 섭취한

저염식의 종류는 크게 일반 저염식, 신부전식, 당뇨식, 투석식, 간

경변식이며 염분제한 정도는 처방에 따라 각 저염식 종류 별 염

분 5 g, 염분 10 g, 무염 식사로 환자별로 다르다. 질환이 중환이

거나 응급을 요하는 상태의 환자, 접촉이 제한된 환자,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임산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치료 및 검사로 인한 금식 처방을 고려하여 1차 면담 후와

2차 면담 전 최소 3끼 이상 섭취한 환자를 모집 하였다. 1차 면담

대상자 112명 중 퇴원 및 컨디션 저하로 2차 면담에 응하지 못한

환자 16명을 제외한 총 96명 대상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0180312/10-2018-31/041) 하에 시행되었고, 대상자

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에 한 해 동

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영양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1:1 면담법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 면담 시 치료식 설명 전 설문조사를 한 후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식 설명문을 제공하고 약 10분간 치료식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환자를 2~3일 뒤 재방문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내용

저염식이 처방된 환자에 대한 조사도구로서 설문지는 선행연구

(Yi et. al. 2009; Kim & Kang, 2011; Rhie, 2012; Choi & Seo,

2005)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

였으며 이를 저염식 섭취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고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추가로 내용을 수정하

였다. 설문지는 치료식 설명 전 설문지와 치료식 설명 후 설문지,

총 2종으로 이루어졌으며 치료식 인지 수준, 섭취량, 식사 만족도

를 반복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치료식 설명 전 설문 조사

시 환자의 일반사항으로 최근 3년간 입원횟수와 입원 전 영양교

육을 받았던 경험을 조사하였고 설문 내용의 간소화를 위해 그

외 일반 사항인 성별, 나이, 신장, 체중, 진료과, 영양불량위험도

등의 항목은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

로 나누어 계산 한 후 값이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2.9이면

정상, 23~24.9는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치료식 인지수준과 관련된 항목으로 현재 입원 중 섭취하는 치

료식의 종류, 염분제한 정도, 치료식 섭취 이유 인지여부, 치료식

섭취 시 주의사항 인지여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치료식의 종류 및

염분제한 정도는 보기 중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치료식

섭취 필요성은 ‘섭취가 필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 5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치료식 설명이 식사요법 실천의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환자가 속하는 행

동변화 단계에 표시하도록 하여 전, 후 비교하였다.

치료식 섭취와 관련된 항목으로 식욕 및 각 식품 섭취량 문항

을 구성하였다. 식욕수준을 Likert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표기하

도록 하였다(1점: 매우 불량, 5점: 매우 양호). 식사의 섭취량은

주식(밥/죽), 국, 단백질 찬(육류, 생선, 계란, 두부 찬), 채소 찬,

저염 김치(채소 스틱, 저염 피클 등), 간식 총 6가지 식품으로 분

류하여 제공되는 양에 대한 섭취 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식

사를 남긴 이유, 사식 섭취 여부 및 섭취 시 식품 명, 사식을 섭

취하는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여 저염식을 섭취하는 환자들의 실

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식사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각 개인의 점수로 표기하게 하

였고 치료식 설명 후 설문조사 시 치료식 설명에 대한 만족 정도,

섭취량 증량의 도움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표기하

도록 하였다.

4. 통계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4.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 연속변수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이용

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명목변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항목의

수에 따라 McNemar test, 또는 McNemar Bowker test를 사용하

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p<0.05 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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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67.05세 이며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는 평균

24.8 kg/m2로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67.7%로 많았

다. 입원 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영양검색기준에 따라 판정된

영양불량위험도는 중등도 위험군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입원과

는 순환기내과와 신장내과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섭취

중인 저염식은 신부전식(신부전당뇨식 포함)이 가장 많았고, 저염

식을 염분함량으로 구분하였을 때 무염, 염분 5 g, 염분 10 g 식

사 중 염분 5 g으로 처방된 식사가 가장 많았다. 영양교육 경험

이 없는 환자가 있는 환자의 2배 이상으로 영양교육 경험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식사요법의 실천이 어려운 이

유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 ‘맛이 없어서’로 저염식

맛에 대한 순응도가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Table 2. Obstacle factor for diet therapy practice in the subjects

2. 치료식 설명 전, 후 치료식 인지수준 변화

연구대상자의 치료식 설명 전, 후 치료식 인지수준 변화에 대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현재 병원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사명

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치료식 종류와 염분제한 정도를 맞게

인지하고 있는 환자가 설명 전에 비해 설명 후에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01). 치료식 설명 후 치료식 섭취 이유 인지여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환자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1)

치료식 섭취 시 주의사항 인지여부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1). 또한, ‘치료에 현재 제공되는 치료식 섭취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치료식 설명 전 ‘보통이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치료식 설명 후 ‘필요하다’ 혹

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로 유의하게 변화되었다

(p<0.05)(Table 4).

Table 4. Changes in cognition of need for a therapeutic diet intake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N %
Sex Male

Female
54
42

56.2
43.8

Age (y) 67.1 ± 14.1
<50
50~64
65~79
≥80

10
28
40
18

10.4
29.2
41.7
18.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0 20.8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o answer

13
17
11
35

13.5
17.7
11.5
36.5

BMI (kg/m2)1) 24.8 ± 4.5
<18.5
18.5~22.9
23~24.9
≥25

3
28
24
41

3.1
29.2
25.0
42.7

Nutritional status2) Low
Moderate
High

21
62
13

21.9
64.6
13.5

Medical department Cardiology
Nephrology
Gastroenterology
Orthopedic surgery
Etc.

32
32
12
6
14

33.3
33.3
12.5
6.3
14.6

Types of low salt diet Normal low salt diet
Diabetes mellitus diet
Renal failure diet
Dialysis diet
Liver cirrhosis diet

24
20
31
14
7

25
20.8
32.3
14.6
7.3

Salt intake (g/d) 5
10
No salt

66
29
1

68.8
30.2
1

Number of hospitalization
in the past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More than four times

36
26
19
15

37.5
27.1
19.8
15.6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No

27
69

28.1
71.9

Total 96 100.0
1)BMI, body mass index; 2)Nutritional status, classified into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Nutrition Screening Index

Frequency (%)

Not tasty 31 (32.3)
I don’t know because I didn’t practice 17 (17.7)
I’m out of information 13 (13.5)
It takes a lot of time and trouble. 9 (9.4)
It making others uncomfortable 5 (5.2)
Diet therapy is tedious. 4 (4.2)
There are not many low-salt foods and restaurants 4 (4.2)
It's too expensive of the ingredients 1 (1.0)
Others 24 (25.0)
Total 108 (112.5)

N(%)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p value

Before After
Very necessary 16 (16.7) 29 (30.2) 0.035
Necessary 59 (61.5) 55 (57.3)

Moderate 16 (16.7) 10 (10.4)
Not necessary 5 (5.1) 2 (2.1)
Not very necessary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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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ognition of therapeutic diet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3. 치료식 설명 전, 후 행동변화 단계 이행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환자들의 변화 단계를 조사한 결과

치료식 설명 전, 후 6개월 이상 식사요법을 실천하였던 유지단계

환자와 6개월 미만 식사요법을 실천한 행동단계에 속하는 환자는

전체 대상 환자의 35.8%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치료식 설명

전 20%에 달했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변화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행동 변화의 의향은 있는 숙고 전 단계와 숙고 단

계의 환자가 치료식 설명 후 향후 30일 내 식사요법의 시작을 계

획하는 준비단계 환자로 유의하게 변화되어(p<0.01) 치료식 설명

이 환자의 행동변화 단계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 in stages of change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he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4. 치료식 설명 전, 후 치료식 섭취 상태 변화

1) 식욕 및 식품 별 섭취량

치료식 설명 전, 후 5점 척도로 측정한 식욕의 평균값은 각각

3.2±1.0, 3.3±1.0점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주식(밥/죽), 국, 단

백질 찬(육류, 생선, 계란, 두부 찬), 채소 찬, 저염 김치(채소 스

틱, 저염 피클 등), 간식 총 6가지 식품으로 분류하여 각 식품 별

섭취량을 치료식 설명 전, 후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나 치료식 설명 후 주식(밥/죽)과 간식의 섭취량은 감

소하는 경향을, 국과 반찬류(단백질 찬, 채소 찬, 저염 김치)는 섭

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그 중 채소 찬 섭취량

이 가장 큰 폭으로 증량되었다. 치료식 설명 전 주식(밥/죽)과 간

식 섭취량이 반찬보다 높았으나 치료식 설명 후 반찬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주식과 반찬을 고루 섭취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각

식품 별 섭취량을 비교하였을 때 국 섭취량이 치료식 설명 전, 후

모두 가장 섭취량이 낮았고 간식 섭취량이 가장 높았다.

Table 6. Changes in therapeutic diet intake after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2) 저염식 종류 별 섭취량

치료식 설명 전, 후 저염식 종류 별 섭취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Table 7). 저염식 중 당뇨식 국 섭취량이 치료식 설명 후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일반 저염식 섭취량이 다른 치료식에 비

해 주식(밥/죽)의 섭취량이 낮았고 치료식 설명 후 국을 제외한

식품에서 모두 섭취량이 증가되었다. 투석식은 치료식 설명 후 모

든 식품의 섭취량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간경변식의 경우 다른 식

사와 달리 치료식 설명 후 각 식품 별 섭취량이 채소찬을 제외하

고 모두 감소하였다.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p value

Before After
Cognition of therapeutic diet Therapeutic diet type Know 39 (40.6) 64 (66.7) 0.000

Don’t know 57 (59.4) 32 (33.3)
Total 96 (100) 96 (100)

Salt intake Know 28 (29.2) 60 (62.5) 0.000
Don’t know 68 (70.8) 36 (37.5)
Total 96 (100) 96 (100)

Reason for eating therapeutic diet Know 81 (84.4) 94 (97.9) 0.001
Don’t know 15 (15.6) 2 (2.1)
Total 96 (100) 96 (100)

Caution for eating therapeutic diet Know 28 (42.4) 63 (65.6) 0.000
Don’t know 68 (57.6) 33 (34.4)
Total 96 (100) 96 (100)

N(%)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p

valueBefore After
Practice of
diet therapy

Stages of change§ 0.007
Precontemplation1) 10 (10.5) 3 (3.2)
Contemplation2) 9 (9.5) 6 (6.3)
Preparation3) 42 (44.2) 52 (54.7)
Action4) 6 (6.3) 6 (6.3)
Maintenance5) 28 (29.5) 28 (29.5)
Total 95 (100) 95 (100)

§Stage classified into transtheoretical model
1)No intension; 2)Intends to take action within the next 6 months; 3)Intends to take
action within the next 30 days and has taken some behavioral steps in this
direction; 4)Changed overt behavior for less than 6 months; 5)Changed overt
behavior for more than 6 months

(%)1)

Dietitian’stherapeutic diet guide
t value p value

Before After
Rice/Porridge 74.5 ± 28.82) 71.5 ± 27.5 1.162 0.248
Soups 44.2 ± 39.3 45.9 ± 40.8 -0.370 0.713
Protein side dishes 71.6 ± 33.6 73.6 ± 31.4 -0.581 0.562
Vegetable side dishes 69.3 ± 33.4 73.4 ± 31.3 -1.362 0.176
Low salt Kimchi3) 68.5 ± 34.7 72.3 ± 33.3 -1.492 0.139
Snacks 82.7 ± 35.0 81.6 ± 31.7 0.275 0.784
1)Intake rate compared to served amount; 2)Mean±SD; 3)Low salt Kimchi is menu
for replacing Kimchi like vegetable stick with sauce, pick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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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therapeutic diet intake after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according to type of the diet

3) 식사를 남기는 이유

식사를 남긴 이유로 ‘간이 맞지 않아서’항목이 치료식 설명 전,

후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프거나 입맛이 없어서’ 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으로 ‘혈당이 오를까봐’, ‘매운맛 선호하

나 매운 찬이 별로 없어서’ 등이 있었다(Table 8).

Table 8. Reasons for not eating all food provided by the hospital

4) 사식 섭취 이유 및 사식 종류

제공 식사 외 사식을 섭취하는 환자의 비율은 치료식 설명 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감소하였다. 사식을 섭취하는 이

유는 치료식 설명 전 ‘간이 맞지 않아서’항목이 가장 높았으나 치

료식 설명 후 사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보호자 및 지인이 준비해

서’가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로 ‘저혈당이 와서’, ‘영양보충을 위

해’등이 있었다. 사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는 치료식 설명

전, 후 동일하게 간식류가 가장 많았다(Table 9).

Table 9. Reasons of using private food

5) 치료식 설명 전, 후 식사 만족도 변화

식사 만족도는 치료식 설명 전 69.1±19.8점에서 치료식 설명

후 73.3±18.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치료식 설명 후

치료식 설명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 시 평균

3.9±0.7점으로 나타났고, 치료식 설명이 섭취량 증량에 도움이 되

(%)1)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t value p value

Before After
Normal low salt diet Rice/Porridge 64.2 ± 27.52) 65.8 ± 25.4 -0.492 0.627

Soups 42.5 ± 36.3 37.9 ± 37.6 0.596 0.557
Protein side dishes 67.0 ± 33.6 77 ± 33.1 -0.596 0.557
Vegetable side dishes 68.5 ± 31.5 70.8 ± 30.8 -0.392 0.699
Low salt Kimchi3) 65.8 ± 35.9 66.7 ± 33.8 -0.150 0.882
Snacks 78.3 ± 39.6 83.3 ± 38.1 -0.543 0.592

Diabetes mellitus diet Rice/Porridge 77.5 ± 27.1 76.0 ± 28.7 0.227 0.823
Soups 35.5 ± 36.9 53.5 ± 42.0 -2.636 0.002
Protein side dishes 67.0 ± 33.6 77.0 ± 33.1 -1.258 0.224
Vegetable side dishes 63.5 ± 32.3 71.0 ± 36.7 -0.839 0.412
Low salt Kimchi 66.5 ± 33.7 74.5 ± 35.9 -1.172 0.256
Snacks 89.0 ± 28.1 84.0 ± 30.8 0.560 0.582

Renal failure diet Rice/Porridge 76.8 ± 28.0 70.6 ± 27.4 1.147 0.260
Soups (-)3) (-)
Protein side dishes 76.9 ± 33.6 72.4 ± 33.1 0.730 0.471
Vegetable side dishes 75.7 ± 36.0 77.6 ± 30.7 -0.453 0.654
Low salt Kimchi 71.6 ± 35.0 76.3 ± 33.4 -1.071 0.293
Snacks 80.0 ± 37.9 75.5 ± 31.3 0.578 0.568

Dialysis diet Rice/Porridge 82.9 ± 30.0 84.3 ± 27.1 -0.306 0.765
Soups (-) (-)
Protein side dishes 80.7 ± 30.5 83.6 ± 26.2 -0.502 0.624
Vegetable side dishes 70.7 ± 34.7 79.3 ± 28.1 -1.125 0.281
Low salt Kimchi 75.7 ± 33.7 79.3 ± 28.1 -0.673 0.513
Snacks 85.7 ± 8.2 92.9 ± 4.1 -1.011 0.330

Liver cirrhosis diet Rice/Porridge 74.3 ± 14.3 55.7 ± 25.7 1.655 0.149
Soups 32.1 ± 46.53 25.7 ± 36.9 0.844 0.491
Protein side dishes 54.3 ± 44.3 51.4 ± 29.1 0.269 0.797
Vegetable side dishes 58.6 ± 11.6 58.6 ± 9.9 0.000 1.0
Low salt Kimchi 55.7 ± 38.7 54.3 ± 33.1 0.311 0.766
Snacks 85.7 ± 37.8 72.8 ± 36.4 0.762 0.475

1)Intake rate compared to served amount; 2)Mean±SD; 3)Low salt Kimchi is menu for replacing Kimchi like vegetable stick with sauce, pickle etc.

Frequency (%)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Before After

Salinity not satisfied 38 (39.6) 37 (38.5)
Eat all without leaving 27 (28.1) 29 (30.2)
Sick, or not feeling well 26 (27.1) 27 (28.1)
Large portion 20 (20.8) 23 (24.0)
Uncomfortable chewing 5 (5.2) 3 (3.1)
Do not eat certain ingredients 3 (3.1) 0 (0)
Others 10 (10.4) 2 (2.1)
Total 129 (134.3) 121 (126)

Frequency (%)
Dietitian’s therapeutic diet guide
Before After

Reasons of
using
private food

Insufficient supplies 6 (6.2) 2 (2.1)
Salinity not satisfied 14 (14.6) 7 (7.3)
My usual favorite food 13 (13.5) 11 (11.5)
Family or friends prepare
something to eat

11 (11.5) 16 (16.6)

Others 9 (9.4) 5 (5.2)
Total 53 (55.2) 41 (42.7)
Type of private
food

Main dish 6 (6.2) 1 (1.0)
Side dish 12 (12.5) 8 (8.3)
Snacks 28 (29.2) 28 (29.2)

Total 46 (47.9) 3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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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 설명이 저염식을 처방 받은 입원환자의 식사 인지수준, 섭취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

는지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점, ‘도움이 안 된다’ 2점, ‘보통’

3점, ‘약간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를 5점으로 평가

하였을 때 3.9±0.9점으로 대체로 치료식 설명에 만족하며, 치료식

설명이 섭취량 증량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치료식 설명 전, 후 저염식이 처방된 입원환자의 식

사 인지수준, 섭취량, 만족도를 비교하여 치료식 설명이 이를 증

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치료식

설명 전 치료식 종류와 염분 제한 정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환자가 각각 40.6%와 29.2%로 저조하였는데, 이는 실제 병

원에서 제공하는 치료식과 환자들이 인식하는 식사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Yi et. al. 2009)와 일치하는

것이며, 환자들이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치료식에 대한 정확한 인

지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치료식 설명 후 치

료식 종류와 염분제한 정도를 설명 전과 비교 시 정확히 인지하

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치료식

섭취 이유 및 치료식 섭취 시 주의사항 인지 여부도 유의하게 증

가 하였으므로, 현재 치료식 중 순응도가 낮은 저염식 환자에서도

치료식 설명을 통해 목표하는 정보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치료식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환자

별 적합한 상차림을 제시하는 교육의 일환임을 고려할 때 치료식

인지 수준 향상의 중요도는 매우 높으며, 이는 치료식 설명을 통

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aller 등(1980)은 치료식 섭취 환자들은 제공 받은 음식이 자

신에게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하였고 Rhie(2012)도 환자들이 치

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영양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치료식 설명 전

치료식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78.2%로 높은 수준이

었다. 그러나 치료식 설명 후 치료식이 필요하다는 환자가 87.5%

까지 증가하였고, 필요 없다고 대답한 환자의 비율은 3% 감소하

여 치료식 설명이 환자에게 치료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수준 또

한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범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을 활용하여 환자의 행동변화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치료식 설명 전, 후 대상 환자의 행동변화 단계에 대

해 판정한 결과 숙고 전 단계 환자와 숙고단계 환자가 준비단계

환자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는데, 이는 치료식 설명이 현재 환자의

치료식 인지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식사요법에 대한 관심

을 증가시켜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섭취량을 6가지 식품 별로 구분하여 확인

한 결과 주식(밥/죽)과 간식의 섭취율이 높았고, 반찬류가 적었으

며 특히 국의 섭취량이 낮았다. 밥, 국, 반찬 모두 70% 미만의 섭

취를 보고한 연구결과(Kim et. al. 2008)에 비해 섭취량은 높았으

나 식품 별 섭취량의 순서는 유사하였다. 국의 섭취량이 낮은 것

은 저염식에 제공되는 국은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육수로만 조리

하여 평소의 식사와 큰 차이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

국물이 있어 섭취율을 낮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식 설명 후 식품 별 섭취량의 변화를 비교 시 주식(밥/죽)

의 섭취량은 감소하고 반찬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치료식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밥류와 반찬류 섭취량 모두 더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m

et. al. 2008)와 차이가 있었다. 식욕은 영양불량위험도를 판정하는

도구이며, 식욕 저하 시 섭취량이 감소하고 영양불량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McWhirter & Pennington(1994)은 입원 기간 중 환자

의 75%가 영양불량이 악화된다고 하였으므로 식욕을 최대한 유

지하여 영양불량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치료식 설명 전, 후 식욕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환자들에 대한 1차와2차 설문조사 사이의 기간이 2~3일로

짧아 식욕의 변화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료식 설명을 통해 치료식 섭취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

승하고, 치료식 설명 전, 후 설문조사 사이 기간 동안 3끼 이상의

저염식 섭취를 통해 저염 반찬 섭취에 대한 적응이 상승됨과 동

시에 치료식 설명 시 반찬 섭취량 증가를 격려한 것 등이 식욕의

변화 없이 섭취량 증가 경향을 나타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식 설명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찬류 중 특히

채소 찬과 저염김치 섭취량이 가장 많이 증량되었다. 이는 저염식

환자의 병원식에 대한 기호도 연구(Park et. al. 1993)에서 환자들

의 64.7%가 채소류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고, 이를 채소류는 음

식의 맛이나 모양, 색, 장식, 조리법에 변화를 주어 음식의 다양화

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 대상자들

도 채소찬의 순응도가 우선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소

찬에 비하여 국과 단백질 찬에 대한 섭취량 증가는 미비하므로

추후 저염식 메뉴 만족도 개선을 위해 국과 단백질 찬 메뉴 개발

이 이루어진다면 섭취량 증량에 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

다.

저염식 종류 별 섭취량 변화 비교 시 치료식 설명 후 반찬 섭

취량이 증가하는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일반 저염식은 다른 저

염식보다 치료식 설명 전, 후 주식(밥/죽)의 섭취량이 낮았고, 간

경변식 섭취 환자는 치료식 설명 후에도 저염식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모든 식품의 섭취량이 감소함을 참고하여 이에 해

당하는 환자 군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영양상태 개선을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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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남기는 이유는 치료식 설명 전, 후 모두 ‘간이 맞지 않

아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가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식과 치료식 환자 모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들(Kim et. al. 2008; Kim & Kang, 2011)에서 ‘아

프거나 기운이 없어서’와 ‘식욕이 없어서’항목이 식사를 남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병원식 섭

취량은 환자 개별적 컨디션에 따른 식욕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지

만 저염식은 ‘메뉴의 간’에 대한 환자들의 낮은 순응도가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환자들 중 제공된 식사

를 ‘남기지 않고 모두 섭취한다’라고 대답한 환자는 치료식 설명

전 28.1%, 치료식 설명 후 30.2%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평소

저염식에 대한 훈련을 통해 ‘메뉴의 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경

우 병원에서 제공하는 저염식도 높은 수준의 섭취량 달성이 가능

함을 예상할 수 있다.

사식을 섭취한다고 대답한 환자는 치료식 설명 후 감소하였는

데 이는 치료식 설명을 통해 주의식품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 결

과, 고 염분 함유 사식의 섭취량이 줄어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사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도 반찬류가 치료식 설명 후

감소하였고, 치료식 설명 전 간이 맞지 않아서 사식을 섭취했다고

대답한 환자가 치료식 설명 후 절반으로 감소한 것도 이와 연관

되어 있겠다.

식사 만족도 또한 치료식 설명 후 유의하게 증가하여 치료식

설명에 따른 저염식에 대한 인지수준 증가와 환자의 태도 변화가

식사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향후

환자들에 대한 각각의 치료식 설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명확히 시사한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

기관평가 인증제의 조사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서도 영양부분 평가항목으로 치료식 설명 활동을 포함시

켜 치료식이 처방된 모든 환자에게 이를 실시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Yi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식을 섭취하

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전체의 75.2%,

Rhie(2012)의 연구에서는 60.7%로 나타나 영양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이 예측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저염식을 처방 받은 입원환자에게

치료식 설명을 통해 식사명과 염분제한 정도, 치료식 섭취 이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수준과 식사 만족도를 유의하게 증

가시킬 수 있으며 추후 식사요법 실천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치료식 설명 전, 후 식품 별 섭취량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아 환자들이 저염식 섭취 필요성은 인식하나

저염식 섭취에 대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환자가 직접 식사 섭취량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

어 결과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식사를 남

긴 주요 이유가 ‘간이 맞지 않아서’와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이

므로 같은 양의 염분 제한 수준에서 환자들의 입맛과 현재 섭취

량을 고려한 메뉴 개발 등, 추후 저염식 섭취 환자들의 섭취량 증

가를 위한 연구 및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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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

모와 관계를 맺으며 지내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각인 되

어지는 성품, 지능, 정서, 도덕성, 사회성 그리고 신체적 건강 발

달 등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기본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경

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비교적 가정의 영향력 안

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한국적 가정을 살펴보면, 인간발달

고등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Perception of Parenting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from the High School Students’ Perspective

홍 승 연1, 박 명 자2*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1,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2

Hong, Seung Yeon¹, Park, Myung-Ja¹*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2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desirable child-rearing attitude and roles of parents in order to raise the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by analyzing how the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that the
students perceive as affect the satisfaction level. Also, since the self-recognition of the stud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will directly affect them as future parents, this study focuses on helping them establish the right idea and roles of
parenting. The study targets were selected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data was analyzed from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credi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and as a post-hoc,
Duncan test was performe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 as well as parenting roles, and the family
relations satisfaction,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nega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whereas the
professional type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The parents’ roles in discipline, satisfying basic
needs, health/surviving skills education, and sexual education all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In
terms of the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on family relations satisfaction, the professional type showed to
affect the cohesion, and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no correlation with cohesion. The discipline in the parenting roles
showed a big correlation to cohesion, which means that the discipline of the children is highly perceived as a factor that makes
the family more cohesive. In case of intimacy, the professional type out of different child-rearing attitudes was shown to influence
intimacy, and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o intimacy. The higher the roles of satisfying basic
needs and discipline, the higher the intimacy level; health/surviving skills education and sexual education showed no correlation to
intimacy. In conclus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is high when the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 that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cknowledges their interest and individuality, and the satisfaction level is low when the parents are
authoritative and neglecting the students’ ideas and needs. In terms of parenting roles, when the students are positively satisfied
with overall parenting roles, not just one of them, the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is also high.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Child-rearing attitude; Parenting;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주제어 : 고등학생,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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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오영희와 엄정애, 1999).

현대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화됨으

로써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는 현대의

가족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내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가족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

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 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의 담당은 아내의 역할로써 인식되었던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가족 내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을 사회가 많은 부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정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천

윤숙, 2007).

이처럼 가족 내의 기능이 상당부분 사회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역할들, 부모가 해야 할 역할들

이 변화, 혹은 붕괴됨으로써 가족 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

으며,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등이

가족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 가족 내에서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 될 뿐

만 특히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가기위한 바로 전단계로서 무엇

보다 올바른 자기신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

며, 부모에 대한 지각이 앞으로 미래의 부모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가정환경은 인간형성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어린 시절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환경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인적요인이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과 훈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

이 부모는 아동이 성인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모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델링에 의해서 아동들

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 가치관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정원식,

1977). 즉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과 보호, 통제를 받으면서 정서적

으로 발달해 가고, 부모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김

영희와 최명선, 2001). 아울러 가정을 구성하는 집단원은 다른 기

관인 학교나 사회기관을 구성하는 집단보다 심리적으로 가장 강

한 유대를 맺고 있다(정원식, 1977).

이처럼 가정을 구성하는 집단원과의 관계 즉 가족관계와 관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

화 속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양

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

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까

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생활 속에서 상호작용

가운데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의미하는데, 가족원의 관계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와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다(백용운과 이

태숙, 2010).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성

인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성

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심리적 불안과 내적갈등을 일으키는 시

기이기도 하므로,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그들의 올바른 양육태

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미래에 부모가 될 예비

부모로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은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부모역할과

부모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

및 올바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보통 사춘기라 불리며,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

계로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발달상 과도기이기도하

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다(황규숙, 1999). 또한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 없이 수용

하였던 자기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로

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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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시기이기도하다(이

경화 등, 2008).

Erikson에 따르면 이시기를 정체감 대 역할혼미 시기라 하여

이 시기의 중심과제를 자아정체감의 확립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정

체감의 형성은 자기의 위치나 능력 또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

식하고 직업의 역할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확신을 가졌을 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혜선과 유안진, 2011). 그러나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란 매

우 어렵기에 동료집단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동일시 대상을 찾으

려 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시험해 보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시기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기 보다는

또래집단이나 외부기관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무엇보

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과 지지는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

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

이다(이경화 등, 2008). 이 시기의 부모는 특히 자녀 스스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성숙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칫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부모-자녀간

진실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기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김양희, 2000).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할 발달과업 중 일부를 살펴보면

Havighurst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정서

적으로 독립을 이룩하는 일,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책임 있는

행동을 요망하고 수행하는 일, 행동의 지표로서 가치관과 윤리체

계를 습득하는 일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나은경, 1992), 이러한 발

달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시기에 노력을 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남녀 간의 역할, 결혼과 가

정생활에 대한 준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기

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서 무엇보

다 결혼과 가정, 부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

모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

1) 부모의 양육태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된 사회에 살고 있으

며, 과거 대가족화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자녀에 대한 교육이 가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때와는 달리 핵가족화 된 현대 가족형

태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가

정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 되고 있다. 자녀는 가정교육의 시작을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인

지하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

계의 문제가 작아지며(남상철, 2004),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김혜영, 2007).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인지함으

로써 가족관계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

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통제와 거부, 어머니의 자

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황규숙, 1999),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무엇보다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처럼 자녀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자

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및 유형

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유형의 양육태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양육태도로 인지하고 있

는 양육태도의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며, 가족관계 만족

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① 양육태도의 개념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뜻한다(김숙이, 2005). 또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의 양

육태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맞는 교육자임과 동시

에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속적이고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존

재이다(정숙연, 1995).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개개인의 인격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친다(김양희, 2000). 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

장 처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며, 부모의 양

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차이가 발생될 정도

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Freud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성격과 사회

적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

(Becker, 1964), 자녀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양육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

년 문제행동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부모-자녀간의 관

계에서 친밀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노성호, 1992). 또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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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발달초기에 자녀의 성격, 동기 및 행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도 하였다(황규숙, 1999).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인지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상모, 2001).

②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 자녀의 관

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으로 하는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지배에는 다시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

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으로 나누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가지 차원에서 각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 하였다(정숙연, 1995).

쉐퍼(Schaefer)가 분류한 양육태도로서 애정적-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

며, 늘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이

런 태도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란다고 하였다(김정애, 1999).

Becker는 온정 대 적대, 제한 대 허용으로 구분하였고, 온정에는

애정, 수용, 승인, 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

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칭찬등을 포함시켰고, 적대에는 부모의

부정적 반응, 거부, 질책 등을 포함시켰다. 제한에는 예의범절, 정

리정돈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들었고,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들었다(류희정, 2009).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로 사용된 Baumrind(1978)

의 부모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유형을 통제와 허용의 정도에 따

라 권위형, 전문형, 허용형으로 분류하였다(박건주, 2009). 각 유형

별 특징을 보면, 먼저 권위적 유형의 특징으로는 아동의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아동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을 주거나

강압적 행동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전문형 유형의 특징으로는 개

인의 흥미와 개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사랑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아동의 능력을 잘 키우는 유형을 말한다. 전문형의 부모는 아동의

능력 뿐 아니라 자존심도 길러준다.

허용형 유형의 특징으로는 부모가 아동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

고, 아동의 행동을 눈감아주며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아동을

제약하지 않고 양육하며 아동이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느끼지 않

게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위에 제시된 학자별 양육태도의 공통된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

보면, 수용적 태도, 익애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

적 태도, 포부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수용적 태도로는 부모

자녀에게 싶은 관심을 가지며, 사랑스럽게 대하고 독립된 인간으

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익애적 태도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자녀를 어린애 취급하여 지나치게 보호하

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

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흥분,

수줍음, 불안감, 초조함 등의 특성이 나타나며, 성숙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에 쉽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거부적 태도로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태도를 말

하며, 거부적 태도로 자란 아이들은 가장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

는 양육태도이다. 지배적 태도로는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를 하며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

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자주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며, 열등감을

잘 느끼고, 늘 금지당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허용적 태도로는 지

배적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줌으

로써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

이 형성되지 못한 부모가 주로 취하는 양육태도이다. 이런 양육태

도 하에 자란 자녀는 책임감이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도전적이

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중 민주적인 부모를 둘 경우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애, 1999), 학습우수아와 학습

부진아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학습우수아

의 부모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지향성과 합리성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부진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대

적으로 적대적이고 통제와 비성취지향성, 비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걸, 2005).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거부와 부모과보호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부모애정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하경, 2008), 어머니의 양육태

도와 애착 및 자기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

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홍원영, 2005).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에

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자각

하는 고등학생이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수영,

2012), 부모 양육태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과 자살

생각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우울과 자살

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류희정, 2010).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를 종합해보면, 자녀를 존중하

고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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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

는 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역할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하는 최초

의 생활환경은 가정이다. 가정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모는 최초

의 인적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

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바

람직한 행동을 부모와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

워간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차적인 경험 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부모를 모방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

녀 간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질 때만 용이하다. 즉 부

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의 역할행위를 배우는 기본적인 방식인 것

이다(이경화 등, 2008).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가족구성

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을 위로하고 편안하

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는 가족구성원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의 행동을 훈련, 통제하는 역할, 최종의 판단자이며 벌을 주

는 역할을 해왔다(김양희, 2000). 또한 Parsons와 Bales(1955)는

부모역할에 대해 구조적 측면으로 논의한 결과, 아버지는 가족체

계 내에서의 사회적 대표자이며, 사회체계 내에서 가족의 대표자

로 모범되는 행동과 가치관을 선보이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한다

고 하였고, 어머니는 애정과 감정문제에 대해 담당하는 표현적 역

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강진희, 2000).

그러나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분화가 융통성 있게 변화되고 있다. 즉 기

존 아버지의 주 역할이었던 도구적, 통제적 역할에서 어머니의 역

할담당이었던 애정적, 표현적 역할을 덧붙여 기대하게 되었으며,

어머니 역시 표현적 역할 뿐 아니라 도구적 역할도 담당하게 되

었다(김양희. 2000).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더욱 증가되고 있고, 과거

전통적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부모의 가치관과 민주교육을 기초

로 한 자녀의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

키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효정, 1995).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대

부분 부모들은 자녀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 자아개념 형성 등의 문

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역시 부모-자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경화 등, 2008). 이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관한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상은

학식이나 경제력 보다는 이해심이 많으며 건강한 부모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예비부모로서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

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사춘기와 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이순희, 1985). 문수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부모

의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이

부모-자녀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물질

적인 측면이 자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가장 우선할 것이라

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원만할 때, 학업성적이 높

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부모-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수용

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부모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

의 역할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양육자

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서도 자녀

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

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인지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인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이

자 예비 부모가 될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올바른 부

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은 사회를 유지, 존속케 하는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개

인에게도 필수적인 사회집단이다(김양희, 2000). 또한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므로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한혜숙, 1992). 일반적으

로 가족은 전통적으로 혈연이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Laing(1972)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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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라 가족을 정의하였고,

Terkelsen(1980)은 ‘상호간의 강한 애정과 충성으로 맺어진 개개

인으로 구성되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가구 혹은 가

구의 집합을 이루는 소규모의 사회체제’라고 정의하였다(박수원,

2003). 이는 가족 구성원간이 상호 연결된 관계라는 점을 의미한

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족 내 구성원들은 전 생애 동안 많은 일

들을 함께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관계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그 가족만의 가족사건, 관계패턴, 기대된 행동에 대해 공

유된 습관화된 전통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가족은 오랜 세월을 거

치는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

상호작용의 양식과 역할기대들이 함께 유지해 나간다(김효정,

1995).

가족관계는 대인관계의 모태이며, 가정이 대인관계 훈련의 장

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가

족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정성경, 2005). 또한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상호간의

인간관계로서 가족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기도 하는데,

가사분담이나 권리의무관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

족행동에 있어서의 총체이며,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이라 할 수 있

다(박현숙, 2003).

보편적으로 가족은 부부 관계를 기초로 부모-자녀관계, 형제-

자매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독립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가족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 그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오유자, 2004). 즉 이러한 가족관계 틀의 기

초 하에 가족의 권력이나 의사소통,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박현숙, 2003).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자

녀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전면적,

보편적, 영구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맺어져있는 관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김효정, 1995).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가족보다는 친구관계 즉 또래관계의 영향

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나 다른 사회

적 기관에서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매우 밀접하고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서

로 애정과 신뢰, 위안과 존경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

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들은 행동과 적응에 많은 영

향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내부의 관

계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조미숙과 오선

주, 1999).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지

각하는 가족관계가 원만할 때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류진선, 2009), 강란혜

(2006)는 가족관계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족관계 변인으

로, 아동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가족관계의 지지는 중요한 요인

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이 인지하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남(박윤정, 2011)을 알 수 있었고, 이국화(2012)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의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과 유대감, 재정적 안정에 있어 높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가정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가족관계 만족도는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과정

에서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노년기까지 계

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젊은 시절의

만족도 수준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

가 전 생애에 걸쳐 생활만족도에 중요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효정, 1995).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

료 측정도구, 연구대상, 자료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떠한가?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

족관계 만족도는 어떠한가?

3.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6문항, 청소

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20문항, 부모역할 31문항, 가족관계

만족도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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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측정도구

①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정상모(2001), 박건주(2009)

의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Baumrind 및

Maccoby와 Martin의 이론을 토대로 부모유형을 허용

(acceptance)과 통제(control)의 정도에 따라 전문형, 권위형, 허용

형, 무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검사지는 Baumrind 및 Maccoby

와 Martin이 제시한 내용과 Fels 연구소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s(PBRS)을 번안한 김재은(1974)의 검사 척도 및 김

기정(1984)의 부모 양육 태도 검사지 중 부모 유형과 관련된 것

을 선정하여 총 20문항 구성하였고, 4단계 Likert척도에서 5단계

Likert척도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전문형은 자녀의 흥미와 개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사

랑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능력을 키워주는 유형을 말하며, 권위형

은 자녀를 예속시키고 자율을 막으며, 대화의 소통을 금지하고,

부모의 말이 다 옳다고 수용하게 하여 자녀의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유형을 말한다. 무시형은 자녀의 생각과 요구를 잘 들어

주지 않으며,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정적 의미의 유형

을 말하고, 허용형은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며, 자녀의

행동과 충동을 눈감아 주는 유형을 말한다.

② 부모역할인식

부모역할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강진희(2000), 정손태(2002)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

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자녀 훈육역할은 지적, 정

서적, 신체적 발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공동생활과 사회

적 책임감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욕구 충족역

할은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정

서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교육 역할

은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③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오유자(2004), 박건주

(200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응집성, 친밀성, 신뢰성 등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와

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친밀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

이가 매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고, 신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요인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이미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던 설문항목을 토

대로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

을 측정하였고, 또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측

정도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구성타당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데이

터의 총 분산을 이용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였고, 이를 직각회전

(Varimax Rotaion)시켜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① 부모 양육태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로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

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841

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886.922(p=<.001)로 수집된 자료

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11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0.169%로 나타났다. 분류

된 하위 요인은 권위/무시형, 전문형, 허용형으로 명명하였고, 다

수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

하였다.

그 결과 권위/무시형은 Cronbach's α=.787, 전문형 Cronbach's

α=.735, 허용형의 Cronbach's α=.264로 나타났다. 권위/무시형, 전

문형은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허용형의 경우

요인이 분류 되었으나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α=.264로 신

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권위/무시형, 전문

형 이 두가지 요인만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을 분석하

면서 부모님은 편리 혹은 분위기에 따라 나를 대하시며 일관성이

없으시다 라는 문항이 선행 연구 상에는 허용형으로 분류하였으

나 연구자는 자녀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편리, 분위

기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무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요인

분석 후 권위/무시형의 요인으로 묶였다.

② 부모역할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부모역할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914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842.885(p=<.001)로 수집된 자료는 요

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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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12문항은 제외

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이 4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3.666%로 나타났다. 분류된

하위 요인은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로 명명하였고, 다수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하였다. 그 결과 자녀 훈

육역할의 Cronbach's α=.904, 기본욕구 충족역할의 Cronbach's α

=.776,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Cronbach's α=.699, 성교육 역할

의 Cronbach's α=.83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③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

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935이

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642.255(p=<.001)로 수집된 자료

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6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1.048%로 나타났다. 분류

된 2개의 하위 요인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속력,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이가 매

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는 친밀성으로 명명하였고, 다수문항

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하였

다. 그 결과 결속력 Cronbach's α=.930, 친밀성 Cronbach's α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남·녀 고등학생으로 3개

학교를 선정하여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10월22일에서 10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총420부

중 403부가 회수되어 95.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누락된 설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94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

모 및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이 뚜렷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직접적

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는 마지막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되

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바

와 같이, 성별은 남학생 116명(39.5%), 여학생 178명(60.5%)로 나

타났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155명(52.7%), 3학년 139명

(47.3%)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연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맏이가 104명 (35.4%), 중간 19명

(6.5%), 막내 141명(48%), 외동 30명(10.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직 77명(26.9%), 사무직 62명(21.7%), 숙련직 54명

(18.9%), 관리직 45명(15.7%), 전문직 13명(4.5%), 단순노동과 반

숙련직은 각각 12명 (4.2%), 무직 11명(3.8%)으로 나타났으며, 어

머니의 직업은 무직 79명(27.5%), 사무직 74명(25.8%), 판매직 46

명(16%), 반숙련직 29명(10.1%), 단순노동 27명(9.4%), 전문직 13

명(4.5%), 숙련직 12명(4.2%), 관리직 7명(2.4%)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17명(5.9%), 고졸 149명(52.1%), 대졸이

상 120명(42%)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21명

(7.3%), 고졸 193명(67.2%), 대졸이상 73명(25.4%)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수입은 200만원 미만 32명(10.9%), 200-300만원 미만

76명(25.9%), 300-400만원 미만 94명(32%), 400-500만원 미만 46

명(15.6%), 500만원 이상 46명(15.6%)으로 나타났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성 별
남 116 39.5

여 178 60.5

학 년
1학년 155 52.7

3학년 139 47.3

출생순위

맏이 104 35.4

중간 19 6.5

막내 141 47.9

외동 30 10.2

아버지 직업1)

무직 11 3.8

단순노동 12 4.2

반숙련직 12 4.2

숙련직 54 18.9

판매직 77 26.9

사무직 62 21.7

관리직 45 15.7

전문직 13 4.6

어머니 직업2)

무직 79 27.5

단순노동 27 9.4

반숙련직 29 10.1

숙련직 12 4.2

판매직 46 16.0

사무직 74 25.8

관리직 7 2.5

전문직 13 4.5

아버지 학력1)
중졸 이하 17 5.9

고졸 149 52.1

대졸이상 120 42.0

어머니 학력2)
중졸 이하 21 7.3

고졸 193 67.3

대졸이상 73 25.4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10.9

200~300만원 미만 76 25.9

300~400만원 미만 94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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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부모 가정 8명 제외; 2)한부모 가정 8명 제외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인식이 가족관

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WIN 18.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

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있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직각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

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기술통
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

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문형(M=3.23)이 권위/무시형(M=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부모에 대한 양육태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은 기본욕구 충족역할(M=3.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자녀 훈육역할(M=3.57),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M=3.20), 성

교육 역할(M=2.78)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중 성교육 역할

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성

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며, 앞으로 부모교육에 있어 자녀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

램을 추가하여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속력(M=3.28),

친밀성(M=3.24)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

할, 가족관계 만족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권위/무시형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M=2.01), 고등학교 3

학년(M=1.83)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

무시형에 대해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학년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69, p<.05). 성별에 따라, 출

생순위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 수입에 따른 권

위/무시형의 인식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

/무시형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 수

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변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1학년에 비해 3학년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00~500만원 미만 46 15.6

500만원 이상 46 15.6

합계 294 100.0

Table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구 분 M SD

부모의 양육태도
권위/무시형 1.93 .66

전문형 3.23 .73

부모역할

자녀 훈육역할 3.57 .72

기본욕구 충족역할 3.69 .64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3.20 .80

성교육 역할 2.78 .98

가족관계 만족도
결속력 3.28 .77

친밀성 3.24 .80

Table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권위/무시형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1.93 .58

.059 .953
여 178 1.92 .70

학 년
1학년 155 2.01 .73

2.369* .018
3학년 139 1.8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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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형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31),

200-300만원 미만(M=3.07), 300-400만원 미만(M=3.25), 400-500만

원 미만(M=3.15), 500만원 이상(M=3.51)으로 500만원 이상이 전

문형으로 인식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전

문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F=2.890, p<.05). 성별이나,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어

머니 학력에 따른 전문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이수영(2012)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결과에

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결과

를 보였고, 노미경(2008)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학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어머

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 p<0.05;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훈육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훈육역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처럼 자녀 훈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인식에 있어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자녀 훈육역할에 대

한 인식을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생순위

맏이 104 2.01 .74

1.539 .205
중간 19 2.07 .59

막내 141 1.85 .60

외동 30 1.88 .6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7 1.79 .62

.618 .540고졸 149 1.96 .70

대졸이상 120 1.91 .61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1 1.75 .52

.842 .432고졸 193 1.94 .67

대졸이상 73 1.90 .60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1.78 .57

1.156 .331

200~300만원 미만 76 2.03 .63

300~400만원 미만 94 1.91 .75

400~500만원 미만 46 1.98 .60

500만원 이상 46 1.83 .58

Table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형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27 .74

.754 .452
여 178 3.21 .73

학 년
1학년 155 3.23 .78

-.039 .969
3학년 139 3.24 .68

출생순위

맏이 104 104 3.25

.76 .673
중간 19 19 3.04

막내 141 141 3.23

외동 30 30 3.34

아버지 학 중졸 이하 17 3.07 .86 .492 .612

력
고졸 149 3.23 .74

대졸이상 120 3.26 .70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3.17 .74

.855 .426고졸 193 3.21 .72

대졸이상 73 3.34 .77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31AB .77

2.890* .023

200~300만원 미만 76 3.071B .71

300~400만원 미만 94 3.25AB .78

400~500만원 미만 46 3.15AB .63

500만원 이상 46 3.51A .67

Table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훈육역할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63 .67

1.219 .224
여 178 3.53 .75

학 년
1학년 155 3.51 .78

-1.559 .120
3학년 139 3.64 .64

출생순위

맏이 104 3.62 .68

.399 .754
중간 19 3.45 .75

막내 141 3.55 .76

외동 30 3.61 .65

아버지 학
력

중졸 이하 17 3.48 .77

.137 .872고졸 149 3.56 .73

대졸이상 120 3.58 .69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3.43 .86

.759 .469고졸 193 3.61 .69

대졸이상 73 3.53 .77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74 .82

1.288 .275

200~300만원 미만 76 3.50 .67

300~400만원 미만 94 3.50 .76

400~500만원 미만 46 3.58 .55

500만원 이상 46 3.71 .77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8권 pp.12-29 (2018)

22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8권 (2018)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욕구 충족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는데, 3학년(M=3.78), 1학년(M=3.60)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기

본욕구 충족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67, p<.05).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81), 200-300만원 미만

(M=3.54), 300-400만원 미만(M=3.68), 400-500만원 미만(M=3.59),

500만원 이상(M=3.93)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기본욕구 충족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347,

p<.05). 성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 학력에 따른 기본욕구

충족역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기본욕

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은 학년에 따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③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M=3.22)이 남학생(M=3.17)보다, 1

학년(M=3.25)이 3학년(M=3.25)보다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에 대

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동(M=3.32), 아버지

학력이 대졸(M=3.22)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이 고졸(M=3.21),

대졸(M=3.21)이상인 청소년,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

(M=3.46)인 청소년이 건강/생존기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의 월수입에 따른 건강/생존기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④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M=2.82)이 남학생(M=2.71)

보다, 1학년(M=2.81)이 3학년(M=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맏이(M=2.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이 고졸(M=2.78), 대졸(M=2.78)이상인 청소

년, 어머니 학력이 고졸(M=2.82)인 청소년, 가정의 월수입이 200

만원 미만(M=2.88)인 청소년이 성교육 역할 인식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성교육 역할에 있어서는 평균이 다른 부모역할의 평균보다 대

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

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Table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욕구 충족역할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67 .68

-.361 .718
여 178 3.70 .62

학 년
1학년 155 3.60 .71

-2.367* .019
3학년 139 3.78 .53

출생순위

맏이 104 3.70 .69

.981 .402
중간 19 3.44 .63

막내 141 3.70 .60

외동 30 3.71 .65

아버지 학
력

중졸 이하 17 3.64 .80

.047 .954고졸 149 3.68 .63

대졸이상 120 3.69 .63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3.44 .67

1.928 .147고졸 193 3.71 .60

대졸이상 73 3.73 .70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81AB .69

3.347* .011

200~300만원 미만A 76 3.54B .51

300~400만원 미만 94 3.68AB .71

400~500만원 미만 46 3.59AB .52

500만원 이상B 46 3.93A .70

Table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17 .79

-.527 .599
여 178 3.22 .81

학 년
1학년 155 3.25 .87

.953 .341
3학년 139 3.16 .71

출생순위

맏이 104 3.29 .74

1.076 .359
중간 19 3.16 .68

막내 141 3.12 .88

외동 30 3.32 .69

아버지 학
력

중졸 이하 17 3.22 .71

.133 .876고졸 149 3.17 .80

대졸이상 120 3.22 .82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3.16 .76

.041 .959고졸 193 3.21 .80

대졸이상 73 3.21 .82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17 .93

1.832 .123

200~300만원 미만 76 3.14 .74

300~400만원 미만 94 3.10 .82

400~500만원 미만 46 3.29 .73

500만원 이상 46 3.4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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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녀에 대한 성교육 프로

그램을 추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고, 부모는 이를 토대로 자녀

가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의 부모역할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영인(2010)의 중학

생의 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중학생의

경우 부모역할이 여성에게 좀 더 편중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겠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은 부모역할

에 있어 고정된 성역할이 아닌 남녀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역

할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속력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9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

학생(M=3.41), 여학생(M=3.2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족간

의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94, p<.05).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46), 200-300만원 미만

(M=3.07), 300-400만원 미만(M=3.18), 400-500만원 미만(M=3.45),

500만원 이상(M=3.52)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13, p<.01).

가족관계의 결속력에 있어서 학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

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박

윤정(2011)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 간의 응집성이

낮게 나온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남학생이 가족 간에 서로 도와

주고,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고,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

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가족간의 결속력이 높다고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 p<0.01;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성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10과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

(M=3.41), 여학생(M=3.1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가족간에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하다고 인식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973, p<.01). 이는 박윤정(2011)의 중학생 대상으로 한 가족

관계 만족도 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M=3.10), 3

Table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속력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41 .73

2.294* .022
여 178 3.20 .79

학 년
1학년 155 3.23 .87

-1.136 .257
3학년 139 3.33 .64

출생순위

맏이 104 3.26 .78

.544 .653
중간 19 3.12 .86

막내 141 3.29 .76

외동 30 3.40 .7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7 3.12 .70

.320 .726고졸 149 3.28 .78

대졸이상 120 3.28 .78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1 3.30 .78

.016 .985고졸 193 3.28 .75

대졸이상 73 3.30 .80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46AB .87

4.013** .003

200~300만원 미만 76 3.07B .69

300~400만원 미만 94 3.18AB .84

400~500만원 미만 46 3.45AB .62

500만원 이상 46 3.52A .72

Table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2.71 .97

-.974 .331
여 178 2.82 .98

학 년
1학년 155 2.81 1.00

.634 .527
3학년 139 2.74 .95

출생순위

맏이 104 2.95 .91

2.051 .107
중간 19 2.82 1.06

막내 141 2.64 1.02

외동 30 2.77 .85

아버지 학
력

중졸 이하 17 2.56 .85

.398 .672고졸 149 2.78 1.01

대졸이상 120 2.78 .95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2.55 1.08

.877 .417고졸 193 2.82 .96

대졸이상 73 2.72 1.01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2.88 .99

.185 .946

200~300만원 미만 76 2.76 1.01

300~400만원 미만 94 2.76 1.12

400~500만원 미만 46 2.72 .74

500만원 이상 46 2.8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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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M=3.38)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3.027, p<.01).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27),

200-300만원 미만(M=3.01), 300-400만원 미만(M=3.20), 400-500만

원 미만(M=3.41), 500만원 이상(M=3.47)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

장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친밀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255, p<.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

계의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

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가족의 월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

년이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속력에 있어서는 가정의 월

소득 500만원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

밀성에 있어서도 500만원 이상, 400~500 만원 미만 다음으로 200

만원 미만에서 친밀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가

족관계 만족도가 가정 경제수준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 p<0.05; ** p<0.01;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3.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

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간의 상관
관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

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결과 Table 11에서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의 권위/무시

형은 결속력(r=-.38, p<.01), 친밀성(r=-.37, p<.01)과 부(-)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고, 전문형은 결속력(r=.63, p<.01), 친밀성(r=.4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역할의 자

녀 훈육역할은 결속력(r=.66, p<.01), 친밀성(r=.46, p<.01)과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본욕구 충족역할은 결속력(r=.63,

p<.01), 친밀성(r=.4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은 결속력(r=.44, p<.01), 친밀성(r=.2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교육 역할은 결속

력(r=.49, p<.01), 친밀성(r=.2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가 자녀를 존중하고, 적절한 사랑을 구사하여 자녀의 능력을 키워

주고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을 높게 인지하며,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율을 막거나 자녀의 생

각을 존중해주지 않으며,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

는 부정적 의미의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결속력, 친

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에 있어서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역할 모두가 가

족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역할 중 어느 하나

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

요함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able 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성의 차이
구 분 N M SD t/F p

성 별
남 116 3.41 .72

2.973** .003
여 178 3.13 .83

학 년
1학년 155 3.10 .86

-3.027** .003
3학년 139 3.38 .69

출생순위

맏이 104 3.17 .78

2.518 .058
중간 19 2.83 .98

막내 141 3.31 .78

외동 30 3.35 .72

아버지 학
력

중졸 이하 17 2.99 .79

.821 .441고졸 149 3.25 .79

대졸이상 120 3.23 .81

어머니 학
력

중졸 이하 21 3.24 .92

.058 .944고졸 193 3.23 .76

대졸이상 73 3.27 .84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2 3.27AB .85

3.255* .012

200~300만원 미만 76 3.01B .75

300~400만원 미만 94 3.20AB .84

400~500만원 미만 46 3.41AB .60

500만원 이상 46 3.47A .84

Table 1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1. 권위/무시형 1

2. 전문형 -.41** 1

3. 자녀 훈육역할 -.40** .52** 1

4. 기본욕구 충족역할 -.41** .62** .58** 1

5. 건강/생존기술 교육역
할

-.24** .30** .56** .36** 1

6. 성교육 역할 -.10 .43** .40** .39**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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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 p<0.01

2) 부모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형, 전문형)을 독립

변수, 가족관계 만족도(결속력, 친밀성)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p<0.05; ** p<0.01; *** p<0.001

① 부모 양육태도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 )은

41.8%로 나타났으며, F값은 104.6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형, 전문형)가 결속력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귄위/무시형(β=-.147,

p<.01)이 결속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β=.573, p<.001)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이는 귄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② 부모 양육태도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 )은

26.4%로 나타났으며 F값은 52.25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3애서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

형, 전문형)가 친밀성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귄위/무시형(β=-.215, p<.001)이 친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β=.387, p<.001)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귄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친밀성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친밀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게 인지한

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

관계 만족도를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 p<0.05; ** p<0.01; *** p<0.001

3)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복욕구 충족역할, 건

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역할)을 독립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결속력, 친밀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① 부모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  )은 56.5%로 나타났으며, F값은 93.763(p<.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복욕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

육역할, 성교육역할)이 결속력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β=.385, p<.001), 기본욕구 충족역할(β

=.314, p<.001), 성교육 역할(β=.200, p<.001)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

욕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결속력 -.38** .63** .66** .63** .44** .49** 1

8. 친밀성 -.37** .48** .46** .48** .27** .29** .67** 1

Table 12. 부모 양육태도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상수) 1.663 .237 7.006 .000

권위/무시형 -.173 .058 -.147 -2.999** .003

전문형 .602 .052 .573 11.687*** .000

R2=.418, F=104.688***, p=.000

Table 13. 부모 양육태도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상수) 2.375 .277 8.578 .000

권위/무시형 -.262 .067 -.215 -3.902*** .000

전문형 .422 .060 .387 7.023*** .000

R2=.264, F=52.25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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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 p<0.01; *** p<0.001

②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 )은 28.5%로 나타났으

며 F값은 28.81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복욕

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역할)이 친밀성의 회

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

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값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β=.259,

p<.001), 기본욕구 충족역할(β=.310, p<.001)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중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

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녀들은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p<0.05; ** p<0.01; *** p<0.001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그들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94부를 분석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부

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양

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

문형이 권위/무시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 대한

양육태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은 기본욕구 충족역할이 가장 높았고, 자녀 훈육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중 성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성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부모교육에 있어 자녀에 대한 성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속

력, 친밀성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3학년이 1학년보다 권위/무시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은 미래의 진

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과 입시라는 큰 관문에 놓여져

있기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무

시하는 태도를 조금 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형의 경우에

는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높게 나타나 가정

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

할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본욕구 충족역할은 3학년이,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

에서 높게 나타나 학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본욕구 충족역할에 있어서는 정서적 측면의 욕구사항들

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측면의 내용

Table 14. 부모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
률

B SE β

(상수) -.119 .188 -.634 .527

자녀 훈육역할 .412 .058 .385 7.157*** .000

기본욕구 충족역할 .377 .058 .314 6.446*** .000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032 .046 .033 .688 .492

성교육 역할 .157 .035 .200 4.477*** .000

R2=.565, F=93.763***, p=.000

Table 15.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Beta(β)

(상수) .667 .250 2.665 .008

자녀 훈육역할 .287 .076 .259 3.757*** .000

기본욕구 충족역할 .386 .078 .310 4.968*** .000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009 .061 -.009 -.154 .878

성교육 역할 .055 .047 .067 1.166 .245

R2=.285, F=28.81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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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되어 있기에 가정의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결속

력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고,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

상인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친밀성에 있어서는 결속력과 마찬가지로 여학

생 보다는 남학생이 가족 간에 사이가 더 좋고 친하다고 인지하

였고, 1학년 보다 3학년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

소년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 학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속력에 있어서는 가정의 월 소득 500만원 다음으로 200만원 미

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성에 있어서도 500만원 이상,

400~500 만원 미만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에서 친밀성을 높게 인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정 경제수준

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간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권위/무시형은 가족관계에 있

어서 결속력, 친밀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형은

결속력, 친밀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사랑을 보여

주는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즉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양육태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역할의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모두 결속력, 친밀성과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역할 중 어느 하나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 모두가 자녀에게 중요하며, 가족관계 만족도

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귄위/무시형은 결속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은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귄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결

속력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결속

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중 친밀성은 귄위/무시형이 친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귄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친밀성이 낮아지고, 전

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

도를 부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훈육역

할, 기본욕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

속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

욕구 충족역할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는데,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이 높을수록 친밀

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중 자녀

훈육역할, 기본욕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

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녀들은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중 자녀 훈육역할과 기본욕

구 충족역할이 결속력, 친밀성에 공통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에 대한 훈육역

할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기에만 해

당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모역할

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

육태도가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부모가 사랑과 애정을 적절

하게 주는 것으로 인지할 때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부모역할이 어느 한 가지 역할의 충족만이 아닌 전반적

인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때, 가족관계 만족도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된 지금 부모들

은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양육태도 및 자신의 부모역할수행에 대

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

도 및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올바른 부모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의

부모가 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족 내 갈등 발

생 시 당면한 가족 간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가 직접 나서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족을 모두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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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고등학생들의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 덧붙여 연구자가 후속 연구에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이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그 외

개인의 성격적 특성, 처해진 주변 환경, 또래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알아보면 더욱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서 인지한 양육태도, 부모

역할 인식을 알아보아 각각을 서로 비교분석하면 아버지, 어머니

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를 통해 새

롭고 변화된 부모역할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외되었기에,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도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대상들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겠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

는데 특수목적고, 예술 고등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 전반에 대해 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중학생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입장에서 그들이 부모를 통해 인지한 양육

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그들

의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양육태도, 역할 등에 대해 동시

에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부모-자녀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봄

으로써 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차이로 인해 가족관계 만

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

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의 부모역할 프로그램, 부모를 대상으

로 한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한다면 프로그

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로 나온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토대로 가족

관계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서울, 경기지역 일부에만 한정하

여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연구 범위를 타 지역 학생들까지로 넓힘

으로써 서로 비교해 본다면,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인지한 부모 양

육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특징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더욱더 다양

하고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 제외되었기에 이 연구결과를 고등

학생들의 생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

만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다양한 변인들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있어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통해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다

소 미흡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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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전통식생활문화 교육의 중요성

식생활 문화는 한 사회 또는 나라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어 온 식생활 패턴 또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김경아, 2002). 식생활의 변화는 젊은 주부나 대학생들,

현재와 미래의 식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체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의 43%정도가 양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음식이 대량 유통되어 우리의

입맛을 변화 시키고 있다(김숙희, 1998). 음식문화는 발효음식

저장음식 등의 느린 음식문화에서 햄버거와 피자, 콜라 등의

인스턴트 음식문화로 바뀌었다. 설, 대보름, 추석 등 조상에 대한

예와 가족 및 이웃과 화합을 중요시하던 명절과 절기문화는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개인중심의 국적 없는

명절문화로 변화 하였다(문미옥과 이혜상 2003).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는 한국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한국

전통 식생활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전통

초등학교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Proposal of Teaching-Learning Program for Nutrition Education of Primary School

: Centered on Traditional Food Cul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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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ditional dietary culture plays the role of keeping the identity as a member of the society and vice versa so this

education helps our traditional dietary culture to be settled down in the sentiments of the students. Considering this, in the

No.5 Nutrient Management Standards of the School Lunch Act Enforcement Rules, it advises to consider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Therefore we have developed the nutrition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using the meal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o encounter traditional food. On the seasonally

special days, accurate food will be provided as meal services so before or while they are seasonal customs and the traditional

culture associated with that food. Through this, the students will directly take in the special meals and the effects will be

heightened through educating background information indirectly through photos and video clips. School meal plans have the

feature of serving daily meals and through utilizing the fact that most direct nutrition education be conducted, if the nutrition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s developed, it will be possible to complement the nutrition educ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fragmentarily. The nutrition education teaching process this study is trying to develop is characterized with

the feature that it is connected to meal services. Additionally, from the food service management aspect, facility, equipment

and instruments, budgets, goals and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skills of the cook, and the food service systems were

considered and 5 different types of food that met all these requirements among the traditional food were selected. At the

development stage, with the topics of the 5 traditional foods selected at the content selection stage, the nutrition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was developed.

Key words : Nutrition Education, Traditional Food Culture Education, School me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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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음식문화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해 가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이다.

음식인류학에 따르면 ‘음식은 힘을 상징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음식은 종교를 상징한다,’ 즉 힌두교를 믿는

인도사회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 소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러한 식사규칙을 어기면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음식을 통하여 그 사회의 종교

혹은 도덕적 가치체계까지 이해하게 된다(이기현, 2006). 둘째,

전통 식생활교육은 생활문화이므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 집단의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지역

민족문화의 내용과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문화가

한국이라는 풍토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발달해 온 바와

같이 우리의 음식문화, 식생활사도 우리나라의 풍토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직접적인 생활을 통해

체험함으로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전통의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정재걸과 이혜영, 1993). 셋째,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 전통 식생활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식에 익숙하게 만들어 그들의 정서 속에 자리

잡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전통음식을 급식에 제공하여 또래와 다

같이 먹으며 같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결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 음식에 대한 배경지식까지

설명해 준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전통음식을 습관화 하고

우리 음식의 좋은 점을 알게 되고 비판적으로 서구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줄 것이다.

2) 학교에서의 식생활문화 교육 장점

학교에서 습득한 영양지식은 가정으로 파급되어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행위변화를 촉진하고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정과 연계 지도를 통하여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 효과가 크고 결과에 따른 반복 교육이

쉬우며 점심 식사 시 단체급식의 현장지도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식생활 교육 및 식이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장래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영양교육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학교라는 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모수미, 1990).

식습관은 반복학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치관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기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이정숙, 1993),

학교생활을 통한 자극 및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임으로

학교에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서은나, 1997).

학교급식은 매일 제공되는 학습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영양교사가 식생활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학습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과 연관된 식생활

지도를 하는 경우, 그 목표는 첫째,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 둘째,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식사 방법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몸에 익혀 식사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즐거운 식사, 급식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기르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다(황순녀,

2008).

2. 연구의 목적

학교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오유미, 2003). 식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학교

교과목과 연계한 직접교육이나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지선미,

2003),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최은희, 2002;

이소영, 2005), 일반교과 등에서의 학습과 급식 시간에서의

지도를 관련짓는 노력 요구(황순녀, 2008) 등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급식을 활용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Ausubel(1963)은 교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어 인지적 교수, 학습의 과정에 기초한

설명적 교수 이론을 제시하여 기계적 학습이 아닌 유의미

학습(meaningful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유의미 학습은

새로운 내용이 기존의 지식과 논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때

일어나는데, 논리적 관련성은 학습과제가

실사성(substantiveness)과 구속성(nonarbitrariness)을 가질 때

가능하다.

매체는 라틴어 ‘medius’에서 유래된 말로 ‘between’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매체는 어떤 것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손숙미 등, 2009). Dale(1969)의

경험원추(cone of experience)이론은 학습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는 단계, 시청각매체를 통하여 간접경험을

해보는 단계, 언어와 시각기호의 관찰과 사용을 통한 학습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구체적이고,

언어는 가장 추상적이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와 추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를

적절히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험의 일반화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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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은 급식으로 실제 세시풍속의 절식을

먹어 봄으로써 급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가 되고

급식 전에 교육하는 그 날의 세시풍속에 관한 설명은 추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가 되어 경험의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있는 직접적 목적적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Ⅱ. 연구방법

1.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정

급식을 통한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 연구는 조사

단계, 분석단계, 내용선정단계, 개발단계의 4단계의 절차로 진행

하였다.

1) 조사단계

학동기 학생의 전통 식생활문화 교육의 필요성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현황 조사하였다.

식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학교 교과목과 연계한 직접교육이나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지선미, 2003),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최은희, 2002; 이소영, 2005), 일반교과 등에서의

학습과 급식 시간에서의 지도를 관련짓는 노력 요구(황순녀,

2008)등과 같이 몇몇 선행연구에서 급식을 활용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을 활용한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강재원(2007)은 ‘식생활관련 교구 내용분석 및

학교급식과 연계한 중학생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과정을 식단작성-조리과정-식사예절-체험학습으로

정의하여 각 단계별로 영양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나누어 해당 교과 교육 내용과

연계한 강재원(2007)의 연구와 달리 급식시간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전통식생활문화 지도를 위한 교육내용

연구(김경아, 2002)’에서는 개인의 식사습관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일생동안 그

영향력을 미치므로 아동기부터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과 전통음식에 대한

기호도와 교수·학습 과정안은 전통음식 조리실습에 대한 것이고

특징적으로 학습지개발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국 전통식생활 분야에 대한 실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지경화, 2004)’에서는 한국 전통음식의 특징 및 발전과정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전통식생활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초등실과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전통 식생활

교육을 3차시 분량으로 제시하여 초등실과 식생활 분야 중 영양

및 식사계획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단원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국 전통상차림, 통과의례 음식, 절기음식을 택하여

구성되었다.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전통식문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요리활동을 중심으로(이현정, 2007)’에서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요리활동을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여 전통문화교육을 계획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은 3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있고, 교육주제로는 장, 한과

및 전통음료의 3가지를 예시로 들었으며 지도자료로 선개념

파악을 위한 기록지, 주제에 대한 시청각자료, 요리실습 안내서,

실습 평가지, 학습자료, 기록지 양식을 개발한 것이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초등학생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전통식생활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이현주, 2008)’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에 내재해 있는 전통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2) 분석단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이용하여 세시풍속에 관한 문헌 조사

를 실시하였다.

(1) 세시풍속과 절식

세시풍속은 음력의 월별 24절기와 명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관행에 따라 전승되는 의식,

의례행사와 놀이이다.

우리나라의 옛 풍습에서는 일 년을 통해 명절 때마다 해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 새로운 식품을 즐겼

다. 절식은 다달이 끼여 있는 명절음식이다. 일 년 열두 달 우

리 전통의 세시풍속에 얽힌 음식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음식의

바탕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농사의 월령에 관계되는 세시

풍속이 많다.

우리의 조상들은 농업을 주로 하였으므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15일 주기로 계절적 특징에 따라 24절기로 나누어 각

절기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서 절기와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절식품으로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절식풍습을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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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조절하여 왔다.

(2) 명절

우리나라의 4대 명절에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 있고, 6대

명절이라고 하면 정월대보름과 동지를 함께 말한다.

3) 내용선정단계

세시풍속의 절식 중에서 학교급식에서 제공 가능한 음식을

선택하였다. 급식의 메뉴는 급식운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리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관리되어야한다(양일선 등, 2007).

고객측면에서 영양적요구, 식습관 및 기호도, 음식의 관능적

특성이 포함되고, 급식경영측면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목적, 예산,

시장조건, 시설 설비 및 기기, 조리원의 숙련도, 급식체계를

고려하여 메뉴를 기획한다(양일선 등, 2007). 이를 이용하여

세시풍속의 절식 중에서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하였다. 위의 과정에 따라 선정된 메뉴는 오곡밥, 화전,

탕평채, 타락죽, 동지팥죽이다.

4) 개발단계

본 연구는 급식을 통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급식을 활용한 전통식생활문화교육 교수·학습 과

정안

1) 대보름

정월 대보름의 시절음식은 시절음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속신적인 부분과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부럼 깨기 풍속은 일

년 내내 좋은 소식만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오곡밥은

다섯 가지 곡식, 즉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밥이다.

정월 대보름의 오곡밥은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

농사밥이라고도 하며, 대보름 즈음에 먹는다 하여 보름밥이라고도

한다. 풍습에는 지신밟기, 쥐불놀이 등이 있다(국립민속반물관,

세시풍속사전을 재정리).

2) 삼짇날

삼짇날은 음력 3월 3일을 가리키는 말.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의 하나였다. 이날을 ‘강남 갔던 제비 오는 날’이라고도 하며,

삼질(삼짇날의 준말), 삼샛날 또는 여자의 날이라고 한다.

풍속놀이는 화전놀이가 있고 절식으로는 화전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을 재정리).

학습
주제 대보름 알기 (오곡밥 급식)

학습
목표

1.대보름 풍습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대보름 절식 오곡밥에 대해 3가지 말할 수 있

다.

학습
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학습
단계 학습활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점

도입

◉동기유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

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

한다.
·대보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

는지 이야기하기.
-학생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

1분

전개

◉흥미유발
대보름의 풍습에 대해 설명
·풍습 사진 보여주기.
-지신밟기, 쥐불놀이
◉흥미유지
동영상 감상(i-scream)
·오곡밥 설명하기
-대보름에 먹는 절식이다.
-오곡은 다섯가지 곡물이 들

어가서 오곡밥이라고 이름 붙
였다.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8분

사 진
자료,
동 영
상
(1:07)

정리

◉정리하기
대보름의 의미와 오곡밥을

먹었던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
하며 점심을 먹도록 지도한다.

1분

학습
주제

삼짇날 알기(화전 급식)

학습
목표

1. 삼짇날에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2. 화전놀이와 화전의 유례에 대해 말할 수 있

다.
학습
자료

사진자료, 동영상(i-scream 출처)

학습
단계

학습활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점

도입

◉동기유발
·사진 보여주기
-화전 사진을 보여주고 언제

먹는지 이야기한다.

1분
사진
자료

전개

◉흥미유발
동영상감상
-삼짇날에 관한 동영상(4:31);

삼짇날의 유례, 풍속, 절식에 관

8분
동 영
상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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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봄- 탕평채

탕평채는 음력 3월 시식으로 먹었다는 내용은 1849년에 나온

‘동국세시기’에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의

연중행사’에도 3월편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탕평채를 음력 삼월 삼일에 진달래 화전과 화채

그리고 쑥경단과 함께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을 재정리).

4) 겨울- 타락죽

타락죽은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서 절반쯤 끓이다가

우유를 섞어 쑨 죽으로 우유죽이라도 한다. 10월 초하루부터

정월에 이르기까지 내의원에서는 타락죽을 만들어 국왕에게

진상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을 재정리).

5) 동지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 음(陰)이 극에 달한 날이어서

음성인 귀신이 성하는 날이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상대적인

양(陽)의 기운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양을 상징하는 붉은

팥죽이 음의 기운을 물리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옛날부터 이날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의 무사안일을 빌던 풍습에서 남아 있는 절식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을 재정리).

한 내용
◉흥미유지
·동영상 관련 질문하기
-동영상에 관한 내용을 질문

하여 학생이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화전놀이와 화전에 대해 설

명하기

,컴퓨
터 스
크린 ,
사 진
자료

정리

◉정리하기
·선조들처럼 화전놀이를 한다

고 생각하며 화전을 먹도록 수업
을 정리한다.

1분

학습
주제

탕평채 알기 (3월 시식, 탕평채 급식)

학습
목표

1. 탕평채가 무슨 음식인지 말할수 있다.
2. 탕평채 만드는 법을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사진자료

학습
단계

학습활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점

도입

◉동기 유발
·질문하기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음식

인지, 언제 먹는 음식인지 이야
기한다.

1분
사진
자료

전개

◉흥미 유발
·질문하기
-탕평채를 먹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 질문한다.
-학생들은 탕평채는 어떤 맛

일지 생각하고 말한다.
◉흥미 유지
·탕평채 조리법 설명
-사진으로 과정 설명한다.

8분
사진
자료

정리

◉정리하기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기.

왜 선조들은 봄철에 탕평채를
먹었는지 생각해본다.

1분
배식
지도

학습
주제

타락죽 알기(겨울 시식, 타락죽 급식)

학습
목표

1. 타락죽 만드는 법을 말할 수 있다.
2. 우유의 영양성을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사진자료

학습
단계

학습활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점

도입

◉흥미유발
·질문하기
-사진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질문한다.

1분
사진
자료

전개

◉타락죽
·설명하기
-타락죽에 대해 설명하기
-타락죽의 주재료인 우유의

영양성 이야기해보기

8분
사진
자료

정리

◉정리하기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기.

왜 선조들은 겨울철에 타락죽
을 먹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
는 시간을 갖게 한다.

1분
식사
지도

학습
주제

동짓날 알기

학습
목표

1. 동지팥죽을 먹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동짓날과 관련된 속담을 말할 수 있다.
3. 동짓날의 풍습을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동영상(출처 i-scream), 사진자료

학습
단계

학습활동 시간
자 료
및 유
의점

도입

◉동기 유발
·질문하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질문한

다.

1분
사진
자료

전개

◉동영상 감상(5:01)
-동영상을 본다.; 동짓날의

특성, 의미, 풍습, 팥죽을 먹는
이유 설명.
◉흥미 유발
·동영상에 나온 풍습 질문하

8분

동 영
상
(5:01)
컴 퓨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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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급식을 연계한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급식 영양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 전통

식생활교육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은 조사단계-분석단계-내용선정단계-개발단계를 통해

만들었다. 절식제공은 세시풍속 정일에 급식으로 한다. 이유는

급식을 먹기 전 혹은 먹는 동안에 세시풍속과 절식에 얽힌

전통문화를 교육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절식을 섭취하고

간접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배경지식 교육을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단계- 학동기 학생의 전통 식생활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전통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김숙희, 1998). 선행연구와 전통문화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분석단계- 문헌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시풍속사전을

사용하여 세시풍속과 절식을 조사 하였다.

내용선정단계- 메뉴 계획은 통해 급식가능 한 절식인 오곡밥,

화전, 탕평채, 타락죽, 동지팥죽을 선정하여 분석단계에서 문헌

조사 한 것을 정리 하였다.

개발단계- 실제로 교육을 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과정안에 활용하는 매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는

I-Scream이라는 교사 웹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급식을 통한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함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은 수업에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급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언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본 교수·학습 과정안은 정규교육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식 전 혹은 급식 중 10분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다섯 가지의 절식이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서 생산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가지 절식이 실제 학교 급식실에서 무리

없이 조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식은

영양 교육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다방면의 급식을

활용한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 조작기 단계인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활동

중심의 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영양교육프로그램은 놀이, 게임, 조리실습과 같은 활동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학교식단이 전통음식을 활용할

수 있게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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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영상 내용을 질문하여 상

기시킨다.
◉ 흥미 유지
·동짓날 관련 속담 퀴즈내기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
-동지섣달에는 닭서리다.

스 크
린

정리

◉정리하기
-선조들은 동지팥죽의 새알

을 나이대로 먹었던 것을 알려
주며 급식 지도한다.
- 팥죽을 만드는 과정과 동

짓날 일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을 배식할 때나 식사할 때 보
여준다.(선택)

1분

선택:
동 영
상
(5:04)

http://www.i-sc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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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골다공증은 골질량의 감소와 함께 뼈의 강도가 약해져 뼈 조직

의 미세구조가 부실해지고 점점 약화되는 특징을 가진 질병으로,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하며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Kanis et al. 1994; 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2010).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보건

기구의 기준(Genant et al. 1999)에 의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

은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환자는 여성 34.9%, 남성 7.8%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또

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있었던 환자 즉, 의사가 진단

한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05년 107만명에서 2008년

146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

료비 또한 2008년에 575억원으로, 2004년 389억원에 비해 47.8%

증가 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Jang et al. 2010).

골다공증은 인종, 성별, 나이,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2010; Pardhe et al. 2017), 이 중 골량 및 골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골절의 발생 및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5).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단백질과 칼

슘이나,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들이 필요하다(Ilich &

Kerstetter. 2000). 특히,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골형성 지

표인 알칼리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는 조골세

포의 활성 정도를 반영하고 유골형성과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아연 의존성 효소로, 아연 영양상태에 따라 활성의 변화

가 나타난다(Yamaguchi. 1998). 아연은 불소와 결합한 형태로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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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82-2-2220-1205, E-mail : yongsoon@hanyang.ac.kr

†Equal contributors

폐경 전후 한국 여성의 혈청 아연 농도와 골질량 및 골밀도의 상관성
: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Relationship Between Serum Zinc Concentrations and Bone Mineral Content and Bone Mineral Density in
Pre- and Post-Menopausal Korean Women: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이 평 화†, 김 은 영†, 박 용 순*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Lee, Pyung Hwa†, Kim, Eun Young†, Park, Yongs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Osteoporosis is a common and multi-factorial disease characterized by low bone mass and architectural deterioration of bone

tissu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osteoporosis is nutrition, and several studies reported that Zinc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ineralization of bon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hypothesis that serum zinc level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ne mass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Participants (n=615) were divided into a premenopausal

(n=477) and postmenopausal (n=138) group. Both groups were subdivid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quintiles of serum zinc

leve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relationships between serum zinc levels and bone mineral

density or content (BMD or BMC). The results showed that high serum zinc level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MD of total

femur, BMC and BMD of femoral neck in postmenopausal women but not in premenopausal women. Additionally, high serum zinc

leve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BMC and BMD of femoral neck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igh serum zinc level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MC and BMD of femoral neck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which suggested that high serum zinc levels could be a beneficial effect for bone health

in postmenopausal women.

Key words : zinc, postmenopausal women, bone mineral density, bone mineral content, osteoporosis

주제어 : 아연, 폐경 후 여성, 골밀도, 골질량, 골다공증  

mailto:yongsoon@hanyang.ac.kr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8권 pp.37-45 (2018)

38 한국생활과학연구 제38권 (2018)

의 수산화 인회석 결정체의 성분으로 작용하며, 조골세포에서

aminoacyl-tRNA 합성효소의 활성화를 통한 조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골형성을 자극하고, 파골 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분화

되는 과정을 방해하여 골 흡수과정을 억제하기도 한다

(Yamaguchi. 1998).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뼈에 대한 기능 역

시 아연 결핍 시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lgueiro et al.

2006). Alhava 등(1977)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뼈의 아연 질량과

뼈의 강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Hyun 등

(2004).은 4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혈장 아연 함량이 정상군 보다 유의하게 낮고, 혈

장 아연 함량이 적은 대상자가 골밀도 또한 유의하게 낮으며, 이

러한 결과가 4년 후 추적조사에서도 유사하다고 하여 아연과 뼈

건강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Sadighi 등(2008)은 골절 환자

에서 아연을 보충제로 섭취 시 혈청 아연 함량의 유의한 증가와

함께 골절의 치유가 더 빨라졌다고 하였다.

여성에서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는 골밀도 감

소 및 골다공증 발현 증가와 연관되므로(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5),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

게서 특히 유병률이 높다. Siris 등(2001)은 폐경 후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1년간 골절 위험을 관찰한 결과, 골다공증 환자

의 골절 위험은 골밀도가 정상 범위인 사람의 2.74배, 골감소증

환자의 1.73배 높았고,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골절 환자 중 폐

경 후 여성 비율이 77%라고 하였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인 여성

에서 혈청 또는 혈장 아연의 함량 감소와 함께 소변으로의 아연

배출이 증가하며(Lowe et al. 2002), 폐경 후 여성의 혈장 아연

함량과 요추의 골밀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Arikan et al. 2011).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여성에서 폐경 여

부에 따른 혈청 아연 함량과 골질량 및 골밀도와의 관련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폐경

으로 인한 골질량 및 골밀도 감소와 혈청 아연 함량의 관련성 여

부의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혈청 아연 함량과

골밀도 조사가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5기 1차년도 조사는

총 8,958명이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

여성 중 혈청 아연 검사와 골밀도 조사에 참여하고, 그 중 혈청

아연이나 골대사에 영향을 주는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당뇨병, 간질환, 갑상선 질환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임산부

및 수유부, 월경주기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대상자, 비

정상적인 월경 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에너지 섭취량이 하루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 이상인 대상자, 폐경 전후 여성

중 혈청 아연 농도가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의 3배 이상 또는 미만

일 경우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615명이며 이 중 폐경 전 여성

이 477명, 폐경 후 여성은 138명이었다(Fig. 1).

Figure 1. Flowchart of patients’ inclusion and exclusion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체중, 신장, 체질

량 지수(Body Mass Index), 흡연여부(현재, 과거, 비흡연자), 음

주, 규칙적인 운동,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유무 등의 정보를 얻

었다. 체중과 신장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 상태로 측정하였

고,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 1년간 월1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음주자로 분류하

였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1주일간 걷기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1

주일간 근력운동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 하였다.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의사에게 진단받은 고혈압 혹은 이상지

질혈증의 현재 유병 여부로 정의하였다.

2)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 자료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Excluded (n=8,343)
Age < 19 years (n=2,888)
Male subjects (n=2,627)
Missing data on Serum Zinc (n=2,472)
Missing data on BMC and BMD (n=42)
Pregnancy or lactation (n=14)
Missing data on menstruation (n=6)
Abnormal menstruation (n=4)
-30 days after giving birth
-none menstruation from birth
-none menstruation for 2 years
-artificial loop
Energy intake < 500 kcal or > 5,000 kcal (n=4)
Osteoarthritis or Rheumatoid arthritis (n=227)
Diabetes mellitus (n=25)
Thyroid gland disease (n=15)
Liver disease (n=6)
Serum zinc outlier (n=13)

Assessed for eligibility

(n=3,443)

Analyzed (n=615)

Premenopausal women (n=477)

Postmenopausal women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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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absorptiometry; Discovery-W, HOLOGIC, Beford, Mass,

USA)으로 측정된 대퇴골 전체(total femur), 대퇴골 경부(femoral

neck) 및 요추(lumbar spine; L1-L4)의 골질량(bone mineral

content)과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를 사용하였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Genant et al. 1999)에

따라 T-score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정상(T-score≥-1), 골연화증

(-2.5<T-score<-1), 골다공증(T-score≤-2.5)으로 판정하였다.

3) 식품 섭취 조사

식품 섭취 조사는 영양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1일 전 식품

섭취내용을 24시간회상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식품으로부터 에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인

섭취량 등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 하였다.

4) 혈액 분석

혈액검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

하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을 우선으로 정맥 채혈을 실시하였다.

채혈 후 24시간 안에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된 항목 중

25-hydroxyvitamin D(25(OH)D), 알칼리인산분해효소 및 혈청 아

연 함량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각각의 혈액검사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 25(OH)D는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1470

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Finland), 알칼리인산분

해효소는 효소법(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 Hitachi,

Japan), 혈청 아연 함량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ELAN DRC II,

PerkinElmer, Waltham, Massachusett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3. 통계분석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21.0(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명목형 변수는 n(%)로 표현하였고, 각각은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카이 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사용하

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p<0.05일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 하다고 간주하였다.

폐경 전후 여성의 혼란변수는 골질량 및 골밀도와 혼란변수들

간의 이변량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p<0.05인 변수

들로 결정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 신장, 체중, 에너지 섭취량, 지

방 섭취량이 유의한 상관관계(p<0.05)를 보였으며, 이에 관한 표

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이를 보정하여 폐경 전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 오분위수에 따른 골질량과 골밀도의 평균값은 공분산

(Analysis of covariance) 분석으로 비교 검정하였다. 또한 폐경

전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과 골질량 및 골밀도의 관련성은 혼

란변수 보정 후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고, 폐경 후 여성을 정상, 골연화증, 골다

공증 환자로 구분, 다변량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혈청 아연 함량

과 골질량 및 골밀도의 관련성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폐경 전 여성 및 폐경 후 여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보다 신장이 유의

하게 작았고(p<0.001), 체질량 지수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p<0.001),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폐경 후 여성에서

폐경 전 여성보다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유의하게 많

았다(p<0.001, p<0.001). 폐경 후 여성은 폐경 전 여성보다 에너

지, 단백질, 지방 섭취량이 유의하게 적었으나(p=0.006, p=0.003,

p<0.001), 칼슘과 인 섭취량은 차이가 없었다. 건강과 관련된 생

활 습관 중 흡연은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비흡연

자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 또한 유의하

게 적었다(p=0.008).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폐

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p<0.001),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혈액 생화학 지표와 골밀도 검사 결과 평균

혈청 아연 함량은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골질량 및 골밀도 모두 폐경 전 여성이 폐경 후 여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2기(1976-1980) 자

료를 활용하여 혈청 아연의 경계수치를 제시한 Hotz 등(2003)은

혈청 아연 함량과 나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18-25

세 사이에 혈청 아연 함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5-70세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혈청 아연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65-70세

이상이 전체 폐경 여성 138명 중 17명으로 12.3%에 불과해 폐경

전과 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폐경 후 여성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해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가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폐경 후

여성의 급격한 골손실은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인해 파골세

포의 수와 생존기간의 증가로 골 재형성단위의 수가 증가하고 골

흡수 부위가 깊게 형성되는 반면 조골세포 수는 증가되나 조기

사멸되어 결과적으로 골형성이 골흡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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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5). 아연은 뼈 무기질의 구성성분이며, 골 형성 지표인 알칼리

인산분해효소는 아연의 농도 증가에 따라 그 활성이 증가한다

(Yamaguchi. 1998). 그러나 본 연구의 폐경 전과 후 대상자의 혈

청 아연 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알칼리인산분해효소의

농도는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대부분의 알칼리인산분해효소의 경우 주로 간과 뼈에서 분비

되어 간질환과도 관련성을 보이나 간 질환이 없는 경우 알칼리인

산분해효소를 폐경기 여성의 골대사 지표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

에(Yang & Park. 2003) 본 연구의 경우 간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폐경 후 여성의 알칼리인산분해효

소의 증가는 폐경으로 인한 골전환율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Mukaiyama et al. 2015). 또한 폐경 후 기간을 북미폐경학회에서

발표한 STRAW+10 staging system에 따라 마지막 월경 후로부

터 6년 까지를 폐경 전기, 그 이후로는 폐경 후기로 나눈 Pardhe

등(2017)의 연구 결과 폐경 후기 여성이 폐경 전기 여성에 비해

알칼리인산분해효소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폐경

후 대상자들의 평균 폐경 기간은 폐경 후기에 속하며 알칼리인산

분해효소의 농도 또한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이전

의 연구들과 유사 하였다. 즉 폐경 후 여성의 폐경 기간의 증가에

의한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와 골전환율 증가로 폐경 후 여성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증가된 골대사를 보이기 때문에 알칼리인산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low bone mineral content (BMC)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of the study population
Premenopausal women

(n=477)
Postmenopausal women

(n=138)
p

Age (y) 34.9 ± 8.9 56.7 ± 5.7 < 0.001
Age of menopause (y) - 49.2 ± 4.5 -
Duration of menopause (y) - 7.5 ± 5.7 -
Weight (kg) 57.1 ± 9.0 56.8 ± 6.7 0.696
Height (cm) 159.9 ± 5.7 154.9 ± 5.0 < 0.001
BMI (kg/m2) 22.3 ± 3.5 23.7 ± 2.5 < 0.001
Hypertension, n (%) 11 (2.3) 41 (29.7) < 0.001
Dyslipidemia, n (%) 3 (0.6) 19 (13.8) < 0.001
Dietary Intake
Energy (kcal/d) 1808.2 ± 673.0 1653.6 ± 499.8 0.006
Carbohydrate (g/d) 286.4 ± 105.7 292.5 ± 95.6 0.561
Protein (g/d) 67.6 ± 33.9 59.6 ± 23.4 0.003
Fat (g/d) 42.9 ± 27.3 29.2 ± 17.6 < 0.001
Calcium (mg/d) 493.9 ± 345.1 527.5 ± 398.0 0.356
Phosphorous (mg/d) 1086.0 ± 444.2 1068.3 ± 395.5 0.688
Cigarette Smoking, n (%)
Never 403 (84.5) 130 (94.2)

0.008Past 45 (9.4) 3 (2.2)
Current 29 (6.1) 5 (3.6)
Alcohol use, n (%)1) 376 (78.8) 80 (58.0) < 0.001
Regular exercise, n (%)2) 245 (51.4) 65 (47.1) 0.378
All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and number of participants (percentage distribution), as appropriate. Significance was compared between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Independent t-test or chi square test.
1) Alcohol use was defined as drinking once or more times in a month.
2) Regular exercise was defined as walking more than 5 times a week or performing strength exercises more than 3 times a week.

Table 2. Biochemical measurements and bone parameters of the study population

Premenopausal women
(n=477)

Postmenopausal women
(n=138)

p

Biochemical measurements
Serum zinc (μg/dL) 130.0 ± 25.0 129.6 ± 22.5 0.862
Alkaline phosphatase (IU/L) 181.6 ± 47.1 249.1 ± 76.3 < 0.001
25-hydroxyvitamin D (ng/mL) 15.9 ± 5.6 18.0 ± 6.1 < 0.001
Bone parameters
BMC1) (g)
Total femur 28.71 ± 4.50 26.38 ± 3.97 < 0.001
Femoral neck 3.72 ± 0.54 3.24 ± 0.50 < 0.001
Lumbar spine 59.36 ± 9.84 48.29 ± 10.61 < 0.001
BMD2) (g/cm2)
Total femur 0.890 ± 0.103 0.810 ± 0.096 < 0.001
Femoral neck 0.760 ± 0.099 0.660 ± 0.090 < 0.001
Lumbar spine 0.985 ± 0.116 0.836 ± 0.127 < 0.001
All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Significance was compared between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Independent t-test.
1) BMC = Bone mineral content
2) BMD =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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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효소의 농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25(OH)D는 비활성형으로 신장에서 수산화 되어 활성형인

1,25-dihydroxyvitamin D[1,25(OH)2D]가 된다. 이는 체내에서 칼

슘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조골세포를 자극하거나 파골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킨

다. 그러나 1,25(OH)2D는 반감기가 4시간으로 짧고, 비타민 D 부

족이 있는 경우라도 부갑상선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 비타민 D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타민 D의 인체 저장은 반감기가 2-3주로 상

대적으로 긴 25(OH)D로 측정한다(Park & Kim. 2013).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25(OH)D함량이 10 ng/mL 이하를 결핍, 20 ng/mL

이하를 부족으로 정의하였고(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미국 Institute of Medicine 에서는 12 ng/mL 이하를 결핍, 20

ng/mL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다(Ross AC et al. 2011). 국내에

서는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최소

20 ng/mL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5). 본 연구 결과 폐경 전후 여

성 모두 25(OH)D 함량이 20 ng/mL 이하로 3가지 기준 모두에서

부족하나 폐경 후 여성의 25(OH)D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아, 연

령 증가와 함께 25(OH)D 함량의 감소를 보고한(Mithal et al.

2009)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2008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비타민 D 부족은 20대에

79.9%로 가장 취약하고, 연령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여 50대에 최

저 유병률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Choi. 2012)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폐경 전후 여성 모두 골 건강을 위한 대

한골대사학회 권고안(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5)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5(OH)D 함량과 칼슘

섭취량(800~1,000 mg/da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및 골

절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10 μ

g/day)의 섭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2. 폐경 여부에 따른 혈청 아연 함량과 골질량 및 골밀

도의 관련성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 대상자들을 혈청 아연 함량에 따

라 오분위수로 나눈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의 평균값은 Table 3과 같다. 폐경 전 여성 대상자들의 혈

청 아연 함량에 따른 각 분위수간의 골질량 및 골밀도는 혼란변

수 보정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폐경 후 여

성 대상자들의 혈청 아연 함량은 혼란변수를 보정하기 전에는 각

분위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정 후, 제 1분위수에 비

해 제 5분위수의 대퇴골 경부의 골질량 및 골밀도가 유의하게 높

았으나 대퇴골 전체,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폐경 전후 여성 대상자들의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전체, 대

퇴골 경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나

타내었다. 폐경 전 여성 대상자들의 혈청 아연 함량은 각 부위의

골질량 및 골밀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폐경 후 여성 대

상자들의 혈청 아연 함량은 대퇴골 전체의 골밀도(β=0.208,

Table 3. Bone mineral content (BMC)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according to quintiles of serum zinc in study population
Serum zinc (μg/dL)

p1) p2)
Q1 Q2 Q3 Q4 Q5

Premenopausal women, n 95 96 95 96 95
Serum zinc (μg/dL) 96.7 ± 8.6 115.8 ± 3.7 128.1 ± 4.2 142.1 ± 4.7 167.4 ± 11.6
BMC (g)
Total femur 28.44 ± 4.35 29.03 ± 4.11 29.13 ± 4.70 28.17 ± 4.47 28.80 ± 4.87 0.549 0.754
Femoral neck 3.70 ± 0.49 3.77 ± 0.56 3.75 ± 0.58 3.65 ± 0.52 3.72 ± 0.57 0.562 0.650
Lumbar spine 58.30 ± 10.72 60.09 ± 9.40 60.79 ± 8.64 58.87 ± 8.85 58.76 ± 11.31 0.376 0.298
BMD (g/cm2)
Total femur 0.890 ± 0.103 0.890 ± 0.100 0.890 ± 0.107 0.890 ± 0.099 0.900 ± 0.108 0.964 0.905
Femoral neck 0.770 ± 0.099 0.760 ± 0.094 0.760 ± 0.104 0.760 ± 0.097 0.770 ± 0.101 0.980 0.962
Lumbar spine 0.972 ± 0.122 0.960 ± 0.985 0.950 ± 0.998 0.960 ± 0.984 0.950 ± 0.984 0.658 0.401
Postmenopausal women, n 27 28 28 28 27
Serum zinc (μg/dL) 99.0 ± 8.6 116.5 ± 3.9 127.1 ± 3.1 142.7 ± 4.8 162.7 ± 8.3
BMC (g)
Total femur 25.76 ± 4.84 26.94 ± 2.93 26.08 ± 4.43 26.68 ± 4.19 26.44 ± 3.36 0.824 0.271
Femoral neck 3.16 ± 0.62a 3.22 ± 0.36ab 3.16 ± 0.49ab 3.27 ± 0.49ab 3.39 ± 0.49b 0.422 0.010
Lumbar spine 47.20 ± 11.14 49.26 ± 11.60 46.03 ± 11.19 49.32 ± 9.63 49.62 ± 9.60 0.654 0.154
BMD (g/cm2)
Total femur 0.790 ± 0.114 0.820 ± 0.067 0.790 ± 0.067 0.820 ± 0.102 0.840 ± 0.093 0.315 0.059
Femoral neck 0.650 ± 0.110a 0.650 ± 0.064ab 0.650 ± 0.085ab 0.660 ± 0.099ab 0.700 ± 0.085b 0.236 0.016
Lumbar spine 0.825 ± 0.124 0.850 ± 0.144 0.805 ± 0.124 0.845 ± 0.120 0.856 ± 0.122 0.558 0.504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nd number of participant, as appropriate.
1) P-values for differences in BMC and BMD according to quintiles of serum zinc.
2) P-values of differences in BMC and BMD according to quintiles of serum zinc after adjustment for confounding factors; age, weight, height, energy intake, fat intake.
Mean values with unlike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COVA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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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2)와 대퇴골 경부의 골질량(β=0.270, p<0.001) 및 골밀도(β

=0.287, p=0.001)에서 유의하게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대퇴골

전체의 골질량과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

이 없었다.

뼈의 미세구조와 구성을 유지하는 골 재형성 과정은 피질골과

해면골의 경계로부터 시작된다(Parfitt. 2008). 얇은 판 모양의 해

면골은 신체에서 차지하는 표면적과 부피가 커서, 파골세포와 조

골세포의 접근이 용이하여 골 손상에 대한 복구 및 골 재형성의

속도가 빠른 반면, 상호 연결된 혈관들이 지나가는 피질골은 두껍

고 조밀한 구조로 표면적과 부피가 작아 손상된 뼈의 세포 재흡

수와 재형성을 위한 접근이 어려워 골 재형성의 속도가 느리다

(Parfitt. 2008; Zebaze et al. 2010). 폐경 후 골 재형성은 불균형

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데, 전체 구성 중 80%가 피질골로 구성되

어있는 팔, 다리에서 골손실의 90%가 발생하며(Bjornerem et al.

2017),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골절은 비척추의 피질골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Zebaze et al. 2010). Bhardwaj

등(2013)은 난소절제술을 한 골다공증 쥐에게 식이 아연을 보충

시, 대퇴골과 경골의 피질골의 엉성하던 부분과 뼈의 재흡수가 진

행되던 영역에서 치밀하게 무기질화된 수산화 인회석 결정체 구

조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연이 피질골의 재흡수를 억제

하여 골 항상성을 유지하는 골 재형성에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

으며, 폐경 후 여성에서 피질골의 감소를 억제하여 골 건강을 회

복하는데 아연의 보충이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본 연구의 폐경 후 여성 중 혈청 아연 함량이 가장 많은 제

5분위수는 제 1분위수에 비해 대퇴골 경부 골질량 및 골밀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대퇴골 전체 골밀도와 대퇴골 경부 골질량 및

골밀도가 혈청 아연 함량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396명

의 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식이 및 혈장 아연 함량과 골다공증

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혈장 아연 함량이 가장 낮은 제

1분위수의 대상자에서가 대퇴골 경부, 요추 등의 골밀도가 나머지

분위수의 대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Hyun et al. 2004),

Kim 등(2016)은 한국인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식이 아연 섭취

와 요추, 대퇴골 경부, 전체 엉덩이 T-score를 상관분석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아연이 골밀도에 유

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폐경으로 인한 골질량

및 골밀도의 감소에서 높은 혈청 아연 함량의 유지는 골건강 유

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은 요

추의 골밀도 및 골질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추가 대퇴골과는 달리 주로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 차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Chang et al. 2017). 그러나

혈청 및 혈장 아연과 요추의 골밀도 및 골질량에 대한 이전의 연

구에서도 상관성이 있다는 것(Arikan et al. 2011)과 없다는 것이

(Liu et al. 2009) 모두 보고 되어 있어 향후 혈청 아연 함량과 요

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 유무에 따른 혈청 아연

함량과 골질량 및 골밀도의 관련성

회귀 분석 결과, 폐경 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경

부의 골질량 및 골밀도, 대퇴골 전체의 골밀도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경 후 여성을 WHO세계보건기

구의 골다공증 진단 기준(Genant et al. 1999)에 따라 정상

(T-score≥-1), 골연화증(-2.5<T-score<-1) 및 골다공증(T-score

≤-2.5)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 내의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전

체, 대퇴골 경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의 관련성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골다공증 환자는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경부의 골

질량(β=0.323, p=0.049) 및 골밀도(β=0.421, p=0.021)가 유의한 양

의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대퇴골 전체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

도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정상 및 골연화증인 대상자들은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부와 요추의 골질량 및

골밀도에서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Delmi 등(1990)의 연구에서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아연을 포함한 보충제 제공 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골절 치유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사망률의 감소를

Table 4.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serum zinc and bone mineral content (BMC), bone mineral density (BMD) of total femur,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L1-L4) in women1)

Premenopausal women
(n=477)

Postmenopausal women
(n=138)

β P β P
BMC (g)
Total femur 0.028 0.456 0.090 0.255
Femoral neck 0.006 0.877 0.270 < 0.001
Lumbar spine 0.038 0.362 0.087 0.281
BMD (g/m2)
Total femur 0.026 0.545 0.208 0.012
Femoral neck 0.010 0.820 0.287 0.001
Lumbar spine 0.064 0.149 0.057 0.513
β value means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1) Regression coefficient was adjusted for age, weight, height, energy intake, fat intake in BMC and BMD at premenopausal women and postmenopausal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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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외상성 긴 뼈 골절(traumatic long bone fracture)환

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중재 연구에서도 아연 보충제를 제공받은

실험군에서 혈청 아연 함량이 유의하게 상승하고 빠른 가골 형성

과 함께 골절의 치유가 빨라지는 결과를 보여(Sadighi et al.

2008) 아연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손실이나 골절과 같은 골질환

에 잠재적 치료 인자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Yamaguchi & Takahashi(1984)은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쥐에게

아연을 경구 투여 시, 골조직에 축적된 아연이 알칼리인산분해효

소를 활성화 시켜 뼈의 주요 기질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을 자극

한 후, 골조직의 칼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Rodondi 등

(2009)은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단백질과 칼슘, 아

연을 제공 하였을 때, 단백질과 칼슘만을 섭취한 대상자보다 혈청

아연 함량이 57.5% 증가하였고, 골성장을 촉진 시키는 인슐린유

사성장인자-1의 효과가 유의하게 상승 하였으며, 골 재흡수 지표

인 Crosslaps의 감소가 나타나 이러한 영양학적 조합이 노쇠한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 및

칼슘과 아연에 대한 상관성이 보고되었다(Rodondi et al. 2009).

따라서 체내 혈청 아연 함량의 증가는 골형성과 무기질화를 자극

함과 동시에 칼슘과 단백질의 뼈에 대한 기능을 촉진시켜 폐경

후 여성 중 골다공증 환자의 골질량 및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는 혈청 아연 함량이 124.1 μg/dL로 정상(132.0 μg/dL) 혹은

골연화증인 경우(130.9 μg/dL)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296). 이와 유사하게 폐경 후 골다공증 환

자의 혈청 아연 함량이 건강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Arikan et al. 2011; Razmandeh et al. 2014)도 있었지

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구(Bales et al.

1986)도 있었기 때문에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와 정상 대상자와

의 혈청 아연 함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의 혈청 아연과 골

질량 및 골밀도 조사자료가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여

부에 따른 골질량 및 골밀도 감소의 위험인자로 혈청 아연 함량

의 관련성 여부를 규명 하였다. 아연은 육류나 가금류의 살코기,

갑각류나 생선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 되어 있으며, 단

백질이나 지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 시 혈청 아연 함량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Lowe 등 2009), 본 연구에서

는 에너지 및 지질 섭취량을 나이, 체중, 신장의 혼란변수와 함께

보정하여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 폐경 후 여성의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전체의 골밀도, 대퇴골 경부의 골질량

및 골밀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폐경 후 여성 중 골

다공증 환자에게서 혈청 아연 함량과 대퇴골 경부의 골질량 및

골밀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폐경 전 여성에서

는 혈청 아연 함량에 따른 골질량 및 골밀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폐경 후 여성 중 골다공증 환자에

게서 혈청 아연 함량이 높을수록 대퇴골 경부의 골질량과 골밀도

가 높다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폐경 후 여성의 혈청 아연

과 골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자 중 폐경 후 여성은 138명이었고, 그 중 혈청 아연 함량이 감소

되는 나이인 65세 이상(Hotz et al. 2003)의 대상자가 17명으로 전

체 폐경 후 여성 중 12.3%에 불과해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

성의 혈청 아연 함량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혈청

아연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충제 섭취여부와 골질량 및 골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치료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였

으며, 폐경 후 여성의 요추 부위의 골밀도와 혈청 아연 함량과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혈청 아연 함량과 폐경 후 여성의 골다

Table 5.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serum zinc and bone mineral content (BMC)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of total femur, femoral neck and lumbar spine
(L1-L4)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normal T-score, osteopenia T-score, osteoporosis T-score 1), 2)

Normal
(n=25)

Osteopenia
(n=82)

Osteoporosis
(n=31)

β p β p β p
Serum zinc (μg/dL) 132.0 ± 25.7 130.9 ± 21.8 124.1 ± 21.4
BMC (g)
Total femur 0.125 0.576 -0.010 0.924 0.178 0.333
Femoral neck 0.412 0.073 0.175 0.129 0.323 0.049
Lumbar spine 0.252 0.213 -0.074 0.523 0.073 0.669
BMD (g/m2)
Total femur 0.169 0.547 0.152 0.192 0.254 0.181
Femoral neck 0.242 0.350 0.209 0.080 0.421 0.021
Lumbar spine 0.211 0.424 -0.139 0.249 -0.033 0.861
β value means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1) Bone health is defined using criteria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normal, T-score ≥1-; osteopenia, -2.5<T-score<-1; osteoporosis, T-score ≤-2.5.
2) Regression coefficients are adjusted for age, weight, height, energy intake, fat intake in BMC and B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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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위험도의 관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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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탁에 대한 교육은 국내에서는 중등교육과정 때까지 기술가정

교과나 이와 관련된 과목에서 잠깐씩 다루어지기는 하나(Lee.

2010)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며 고등교육과정 이상에

서는 이에 관련한 전공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세탁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중등교육 과정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중등교육 후에 독립하여 실질적인 세탁 주체가 되기까지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 이후부터 세탁 주

체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 사이에 소비자들은 섬유에 대한

지식 및 지속가능한 세탁 방법을 배우려고 특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세탁행동이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

행되기 보다는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며 경험적이게(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되는 원인이 된다.

이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 본인이 세탁 주체자가 될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진행

하고(Lee et al. 2004)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세탁행동을 형

성한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학적인 기준을 따

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Nam. 1988) 그 기준은 옷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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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gards that obsessive tidiness has a relation to laundry practic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orrelations between obsessive tidiness, laundry knowledge and laundry practice. The respond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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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형되거나 이염 발생과 같이 가시적으로 오류가 크게 보이

는 것에서부터 세탁 후 세탁물의 냄새나 표백이 된 정도와 같이

심리적인 기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심리적인 기

준은 결벽이라고 일컫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일종이며 이는 깨

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마다 깨

끗함에 대한 강박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는 하나 결국 씻고 빨래

하는 이유는 본인이 깨끗함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

는 행동이기 때문에 세탁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들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이 세탁행동 사

이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깨끗함에 대한 강박

강박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야기하여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를 만드는 강박사고(obsession)와 이로 인한 반응에 따른 강

박행동(compul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박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MOCI(Mudsel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나

PI(Puda Inventory)와 같은 척도는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Min &

Won (1999)의 한국형 MOCI와 P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에 따르면 두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MOCI

의 경우 확인, 의심, 깔끔함, 오염의 요인으로 PI의 경우 확인, 심

성통제실패, 오염, 충동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논문 모두 오염

에 대한 강박 요인이 분석된 것은 깨끗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이 외부 오염원에 의하여 강하게 자극 받기 때문이다.

Leckman 등(1997)은 오염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ones & Menzies (1997)는 위험

상황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깨끗함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위험 상황은 외부 접촉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오염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과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Jones & Menzies (1998)는 강박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요법을 사용하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였으나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

였다. 이처럼 오염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강박은 개인 정도에 따

른 차이는 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세탁행동도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행동 중에 하나이므로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깨끗함

유지 행동 중 하나인 세탁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

고 한국형 PI척도 중에서 강박장애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요인으

로 활용되는 ‘충동’ 요인을 제외한 강박사고와 관련된 ‘의심’과 강

박행동으로 관련된 ‘확인’ 및 ‘오염강박’ 요인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소비자의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보

고자 한다.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깨끗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진화해 왔는데 Jack (2013)은 깨끗함의 기준이 과거 위생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에 비하여 요구되는 요소가 매우 많아졌다고 하였

다. 세탁의 기본적인 목적은 오염원 제거이나 현재는 추가적으로

향을 더하거나 건조까지 완벽하게 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을 볼

때 깨끗함의 기준이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깨끗하다고 하는 통상적인 기준

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깨끗함수준에 대한 적응 및 준수하려

는 개인의 노력(Gram-Hanssen. 2011; Shove et al. 2012)과 더불

어 개인의 깨끗함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이 다중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탁 기술 및 관련한 제품들의 성능은

매우 향상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의 세탁행동은 소비자가 처음 세

탁할 때의 행동과 현재의 행동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

다(Laitala et al. 2011; Shove. 2003).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긍정적인 진화를 보였다면 섬유 특성에 대한

정보,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 세탁물의 양에 따른 세제 및 물의

양 조절 등 세세한 조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야 하나 그렇지 않

았다(Kruschwitz et al. 2014), 오히려 세탁을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이 우선되었기 때문에(Leckman et al. 1997) 소

비자의 세탁행동이 객관적 세탁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보다

는 주관적인 인식 및 판단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 중

요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고, 세탁지식을 객관적 세탁지식과 주관

적 세탁지식으로 나누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보고자 한다.

3. 세탁행동과 세탁지식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967년 재정된 이후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품질향상에 대한 법 개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0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개정

되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은 더욱 높아

졌다. 이처럼 생산자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은 계속

발전해왔으나, 소비자의 세탁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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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미흡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은 최근까지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Kim. 2015).

소비자들의 미흡한 세탁행동 문제는 객관적인 지식이 부재하다

는 것과 경험적으로도 세탁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부터 비롯된다. Shin (2000)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Bae & Lee (1994)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세탁법을 찾

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섬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

하고 이전에 행했던 본인의 경험에 따라 세탁을 시행한다고 하였

다. Choo & Song (2000)는 응답자의 87%가 세탁 시에 옷에 붙

어 있는 취급표시를 준수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준수하

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는 66%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81%가 취급표시를 따르지 않았어도 손상 경험이 없었

기 때문으로 답하였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본인들의 세탁지식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세탁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세탁행

동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세탁행동은 취급표시에 따

른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세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세탁을 잘하고 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 전달과

소비자의 정보 이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 경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행동을 지속하려는 소비자의 경향 때문이다

(Day. 1976). 전문적인 정보를 전해줄 기관이 많고 또 그 모든 것

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소비자 집단 구성

원 모두가 균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비자가 배우려

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탁행동이 결국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세탁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조사하고

이것이 세탁지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세탁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세탁

지식(주관적 세탁지식, 객관적 세탁지식),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채택하

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깨끗함에

대한 강박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의심’, ‘확인’, ‘오염강박’과 관

련한 총 16문항은 Min & Won (1999)의 한국형 PI 문항에서 채

택되었다. 세탁지식에 대한 설문 중 객관적 지식에 대한 30문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

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에 나온 세탁 기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세탁 지식에 대한 문항은 Bae &

Lee (1994)에서 소비자의 구입시의 취급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와

세탁 시 확인 정도를 측정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세

탁습관에 대한 설문17문항은 Ko (2007)등의 니트의류제품의 세탁

및 관리현황조사에서 사용된 세탁습관에 대한 조사 및 관리방법

에 대한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 순위, 성별, 직업, 자녀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설

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세탁을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세탁을 담당하는 소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세탁행동의 현황 및 습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쌓

여 자신만의 세탁 방법이 있는 대상이어야 하므로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응답자 중

에서 30대는 17.3%, 40대는 32% 50대는 29.3%로 집계되었다.

4. 분석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SPSS 24.0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을 알아보기 위하여 쓴 PI 척도에 대한 하위차원의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 ‘확인(Cronbach's α=.67)’, ‘의심

(Cronbach's α=.62)’, ‘오염강박(Cronbach's α=.86)’으로 확인되었

다. Min & Won (1999)에 따르면 강박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는 ‘의심’ 요인과 행동에

해당하는 ‘확인’ 요인 두개의 상관관계가 다른 하위차원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염강박’과 ‘확

인’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세탁이라는 특

수한 상황이 설정되어 오염원에 대한 지각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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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checking, doubting and fear of
contamination

*** p< .001

세탁행동의 하위차원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요인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세탁조건

고려’와 ‘강박성세탁’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누적 설명량은 55.91%

로 나타났다.

Table 2. Factor Loadings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Items of
Laundry Condition Control and Obsessive-Compulsive Laundry

Ⅳ. 결과

1.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세탁하는지 물어 본 세탁빈도 문항에서

응답자의 56%가 주 3회 이하로 세탁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44%

는 주 4회 이상 세탁한다고 응답하였다. 세탁빈도와 깨끗함에 대

한 강박, 세탁지식 및 세탁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녀의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r=.252, p<.05) 나타났고 자녀의 나

이와는 부적 상관관계(r=-.294, p<.05)가 나타났다. 이는 함께 거

주하고 있는 자녀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세탁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자녀가 어릴

수록 세탁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세탁 빈도는

세탁물의 양과 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순위척도 문항 분석 결과 얼룩제거

(M=4.22, SD=1.26)를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신

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을 할 때나 하고

나서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세탁이 잘된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Analysis of Laundry Priority

2.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시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객관적 세탁지식은 깨끗

함에 대한 강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관적

세탁지식은 ‘확인’(r=.313, p<.01) 및 ‘오염강박’(r=.315, p< .01) 요

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세탁지식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세탁지식인지 확인해보는 것보다 자신만의 깨끗한 기준과

세탁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 중에서 ‘의심’ 요인이 세탁지식과 모두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우선 ‘의심’ 요인이 강박사고

(obsession)이므로 어딘가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과 같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자극되어야하는데 세탁은 세탁물이

라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할

여지가 적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의심하거나 불

안해 할 이유가 없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 p< .01

3. 깨끗함에 대한 강박,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시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탁지식’(r=.377, p< .01) 및 ‘오염강박’(r=.291, p< .05)

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탁우선순위 분석에서 얼룩제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생각해볼 때, 소비자들이 세탁조건고

려 시 오염원 제거를 주요 세탁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오염강박’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염이 완벽히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Checking 1
Doubting .468*** 1
Contamination .624*** .414*** 1

Loading
Laundry condition control
The amount of laundry and detergent .80
Laundry time control according to the extent to contamination .79
The amount of laundry and water .79

Control the time of spin drying according to fiber trait .74

Control the temperature of water according to fiber trait .52

Obsessive-compulsive laundry

Have to smell good after laundry .83

Adding additives like softener or bleach .72

Feel like smelling odd makes me do laundry .69

Do laundry right away when it is contaminated .65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313** .118 .315**
Objective knowledge .166 .071 .054

M SD
Stain 4.22 1.26
Odor 2.89 1.15
Antibacterial 2.74 1.11
Psychological satisfaction 2.64 1.57
Dimensional stability 2.5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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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된 상태가 세탁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

시 객관적 세탁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지기 보다는(r=.173,

p>.05)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강박성세탁은 객관적 세탁지식(r=.228, p<.05)과 양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올바른 세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박성세탁이 냄새가

나는 것 같거나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의해서 하는 세탁

이며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씻어야 하는 성향을

내포한 ‘오염강박’(r=.418, p<.001) 요인이 객관적세탁지식보다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and Laundry Knowledge

* p< .05; ** p< .01; *** p< .001

Ⅴ. 결론

소비자의 세탁행동을 알아보는 연구는 소비자의 세탁 방법 실

태나 소비자 불만 사항 중에서 세탁과 관련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소비자의 취급표시에 대

한 인지도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의 세탁행동 중 어떤 것이 실수

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세탁행동 내에 소비

자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는 소비자가 세탁하는 이유가 깨끗함에 대한 강박에서부터 출

발한다고 생각하여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을 알아보고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과 세탁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세탁행동 현황으로 세탁빈도 및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세탁빈도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보다 세탁물의 양과

관련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 및 자녀의 나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세탁이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연관이 되어있기 보다는 절대적인 세탁물의 양이 많은 환

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탁 시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얼룩제거가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세탁행동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염원의 제

거의 정도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깨끗함에 대한 강박과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확인과 오염강박 요인이 주관적 세탁지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소비자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객관적인 세탁지

식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청결 기준을 더욱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세탁행동이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이라고 했던 선행연구들을(Kim,

1984; Nam, 1988; Ryu & Lee, 1999)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소비

자들이 옳지 않은 세탁행동을 지속하는 원인(Nam, 1988; Ryu &

Lee, 1999; Kim, 2015)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세탁행동과 깨끗함에 대한 강박 및 세탁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세탁행동 중 세탁조건고려는 주관적 세

탁지식과 오염강박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세탁 조건 고려 시에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효과적으로 제거된 상

태가 오염강박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과 관

련이 있기보다는 주관적인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세탁행동 중에서 강박성세탁의 경우 유일하게 객관적 세탁지식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심할수록 청결유지 행동에 대한 관여가 높기 때문인(Leckman et

al. 1997)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염강박과 더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세탁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세탁행동이 올바른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객관적인 지

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

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Day. 1976). 특히 세탁지식을 바

탕으로 세탁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세탁조건을 고려할 때마저 주관

적 세탁지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탁지식을 많이 가지

고 있다고 해서 그 세탁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한 오염원 제거를 제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세탁을 하다 보면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로 인해 의복에 손상이 더 쉽게 오고 내구성 및 형태 안정성 역

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올바른 세탁 방법을 고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때보다 지속가능한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더 쉬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들의 세탁행동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세탁행

동이 습관으로 고착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세

탁행동을 시작하는 초반기나 중등교육 과정 내에서 세탁과정 전

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로 세탁 주체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르고 지속가능한 세

탁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Checking Doubting Contamination
Subjective
knowledge

Objective
knowledge

Laundry
condition
control

.058 .040 .291* .377** .173

Obsessive-
Compulsive
laundry

.193 .293 .418** .05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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